
성탄

당신의 말 걸기’와‘나의
말대꾸’소통communication을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말 걸기와 나의
말대꾸, 그래서, 당신은 외롭
고, 나는 고독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광야, 황량한
빈들에 불러내어,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당신, 그래서, 당신은 아프고,
당신 따라나선 순례의 길, 나
는 지친답니다. 당신과 나만
의 이 쓸쓸한 동행, 언제까지
랍니까. 이승의 끝 까지라고
요. 아니면, 저 세상 넘어, 억
겁을 지나 영원까지라고요.
당신의 나를 향한 말 걸기와
나의 말대꾸 사이, 이젠, 내
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들 까지, 당신의 시도 때도
없는 말 걸기에, 귀를 맞대고
웃으며, 입을 쫑긋거리네요.
산새들이, 풀잎의 여린 벌레
들이, 이름도 모를 풀꽃들이
무어라 말대꾸하네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말대꾸하네요.
그래서 당신 보시기에 좋으
시다면, 나도 참 행복하답니
다. 시도 때도 없는, 당신의
말 걸기와 우리들의 말대꾸
사이, 당신도 기쁘시고, 우리
모두, 행복하답니다.

올해도 성탄이 가까웠다.
요한 기자는 복음서에서 하
나님은 말言,道이고, 그 말
言,道이 사람이 되어, 사람에
게 말하러 오셨다는 것이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그
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말로
소통하기위해서 인간을 찾아
오시는 종교다. 그러나 현대
문명의 비극적인 3대 코드는
‘빠름과 분주’‘소음’‘군중
‘이다.‘분주와 빠름’은‘방향
과 목표’를 잃게 하며,‘소음’
으로‘정신과 혼’을 흔들어
놓고,‘군중’은‘고독’을 빼앗
아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들을
귀가 막혀버린다. 결국 하나
님과 나의 소통communication
의 통로가 끊기면,‘나’‘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
하게 한다. 오늘을 사는 우
리의 비극은 여기에 있다.
삶의 겉모습은 화려하나 행
복하지 못하다. 최근 인기리
에 방영중인‘뿌리깊은 나무’
에서 세종의 한글창제 이야
기가 나온다. 우리의 역사 2
천년(삼국, 고려, 조선) 중에
서 수백명의 왕이 있었으나,
왜 세종대왕을 최고의 지도
자로 추앙하는가. 중국의 통
치 밑에서 언어와 문자, 천
문, 시간 까지를 지배받아온
우리민족을 언어문자(한글)
의 독립과 천문기상(측우기)
과 시간(해시계, 물시계)의
독립을 선언하고 실행한 왕
이었기 때문이다. 선대왕과
사대부귀족들의 목숨 건 반
대와 방해공작과 왕자를 잃
으면서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고, 무지한 백성과 글로
소통하기위해 한글을 만들었
다. 언어의 소통을 언로言路
라고 하며, 글로 소통하는
것을 자로字路라고 했다. 세
종의 정치철학의 핵심은 무
지하고 가난한 백성을 우리
의 쉬운 글로 가르쳐 소통하
고자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오백년 전에 만든 우리의 한
글이 지금, 우리나라를 IT와
초고속인터넷 1등 강국으로
만든 1등공신이라 것이다.
세계의 수백 개 언어 중에서
우리 한글처럼 빠른 문자는
없다고 한다. 성탄이 가까웠
다. 말이신 하나님, 그 말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말하
려고, 인간 속으로 내려오시
는 날이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었는가. 안방에 모
시어 단둘이 마주앉아 말대
꾸할 준비는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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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에 대해 자세한 것은 본보 12면 광고 참고

예총연‘제7회 정기총회’에서 유
임된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는“가
맹 교단들 간의 교류와 협력, 일
치를 다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이

하-예총연)는 지난 9일 오전 11시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제7회 정
기총회’를 갖고, 유영섭 목사(순
장총회)를 대표회장에 유 유임시
켰다. 이날 유 대표는 교회 제 모
습 찾기에 노력하겠다면서 예총
연 가맹 교단들 간의 교류와 협
력, 일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는 정기총회
앞서 1부 예
배에서 ‘본
질을 변질시
키지 말라’
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
는 자리에서
“한국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본질
을 잃어버리고 세상 권력과 부에
만 집착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일
이라”면서 지상 교회의 변질을 질
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예총연이 출범한지 7

년이 지났다며, 이 시점에서 본질
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지 않았는
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자”

면서“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본질
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함
의 필요성을 주문했다”또한 유
대표회장은“예총연이 비록 작은
교단들의 연합체이지만 겸손함으
로, 행함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가
치있는 기관으로 세워져 하나님
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노력
하고 잘 감당하자”며 강조했다.
이어 예총연 회원교단 관계자

들은‘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
와 목회자’, ‘예총연과 소속 총회,
단체, 교회’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2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28개 교

단과 2개 단체에서 58명이 참석하
여 대표회장에 유영섭 목사(순장
총회),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의
회 회장에 이순주 목사(합동개

혁), 신학협의회 회장에 고홍기
목사(합동예총)를 각각 인준하고,
사무총장은 반정웅 목사(합동예
총)를 재 인준하여 3년의 임기를
맡게 됐다.
예총연은 이날 기독교교회제

모습찾기협의회 기도회 모임과
춘계 수련회, 신학세미나 등을
진행하면서 가맹 교단의 발전과
목회자 교육을 진행하자는데 목
표를 정하고, 교회의 연합과 일
치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신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임회장 : 유순임 목사(열
린), 김의웅 목사(합동동행), 황
병철 목사(합동개혁), 신숙자 목
사(한울림), 박경주 목사(보수합
동), 오세택 목사(국제연합개
혁), 전충현 목사(순장), 강요셉
목사(합총) 서기: 강용희 목사
(하나) 부서기: 권용태 목사(개
혁보수) 회계: 전승웅 목사(합동
은총) 부회계: 김인식 목사(영화
선교회) 감사: 이주희 목사(서울
합동), 유재관 목사(보수) 상임
총무: 한동철 목사(피어선)등이
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수있습니다.

예총연 유영섭 목사(순장)대표회장 유임

2011년도가 저물어가면서 서울
광장엔 성탄트리가 불을 밝혔다.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서울시

청 앞 서울광장에“예수 그리스도
의 탄생이 인류에 가져다 준 생명
과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빛”이
점등되었다. 22m 높이의 성탄트
리에 점등된 이 빛은 2011년 12월

3일~ 2012년 1월 3일까지 한 달
간 서울광장의 밤을 밝힌다.
이날 설교를 맡은 여의도순복

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한
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길자
연 목사, 김선도 감독 등 교계 인
사들이 참석했으며, 정몽준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문광부 박선규

차관 등 정관계 인사들과 석해균
선장을 비롯한 시민대표들이 참
석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날“오늘 점

등되는 성탄트리의 빛이 절망의
소식들의 기쁨의 소식으로 바꾸
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구현되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수는 가난하고 수난 받는 모
든 이들에게 해방이고 구원이셨
다”면서“성탄트리의 불빛 하나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불
빛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성
탄트리 점등행사는 올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개발NGO 사단
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 CTS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가운데
JTNTV지저스타임즈를 비롯 교
계 기자들의 열띤 취재와 기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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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신년하례회공고
하늘에는영광땅에서는평화

웨신총회 총회사무실 : 서울시영등포구신길5동442-105(201호)
전화 : 02)835-2606-7 팩스02)835-2608

총무 : 신언창목사010-8602-3009
서기 : 장창윤목사010-5678-9950   

홈페이지 http://ws21.onmam.com E-mail:sec21ch@hanmail.net

총회장

성흥경 목사
수원송석교회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
빛과소금교회

부총회장

김춘택 목사
부천은천교회

서기

장창윤 목사
열린찬양교회

부서기

정일량 목사
향기로운교회

회의록서기

박영남 목사
춘천중앙교회

부회의록서기

조철준 목사
큰빛교회

회 계

허성인 목사
신성교회

부회계

유윤주 목사
지구촌교회

총무

신언창 목사
성암교회

감사

지영철 목사
동서울교회

감사

정규남 목사
주복음교회

감사

이규 목사
동산교회

희망2012년 대망의 새해
화합과 단결로 새 출발하는 신년하례에
웨신총회 동역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총회장 성흥경 목사 외 임원일동

축
성탄과새해

䦬일시 : 2012년 1월 5일(목) 오전11시

䦬장소 : 유니온뷔페 (☎ 02-499-7000)

(서울시광진구성수2가3동315-70)

䦬전철 : 2호선성수역4번출구



나들목교회는 2006년 9월
28일(목) 교회를 설립해 말씀
이 참 좋은 교회, 은혜가 넘
치는 교회, 메마른 영혼이 소
생되는 교회, 소중한 당신은
섬기는 교회, 내가 꿈꾸는 은
혜로운 교회, 내 영혼의 희망
이 있는 교회로 목사님을 비
롯 전성도가 헌신하고 기도하
며 섬기는 교회이다. 
서울나들목교회 설립 5주년

기념 박원영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지난 달 26일(토) 오
후 4시 강남구 도곡2동 중대
부고(내) 소재 5층 강당에서
드려졌다. 
노회위임국장인 김선규 목

사(성현교회)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 예배는 노동혁 목사
(평양노회 서기, 기쁨의교회)
가 기도를 하고, 김덕주 목사
(횃불선교센터 사목)의(계
2:1~3)성경봉독과 허충욱 목
사(평양노회 노회장, 창의문
교회)가 “오른손에 붙잡힌
별”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2부 목사 위임
후에는 권순직 목사(증경노회
장, 영성교회), 고영기 목사
(증경노회장, 상암월드교회)
가 권면을 길자연 목사(한기
총 대표회장, 칼빈대학교 총
장)와 하귀호 목사(GMS이사
장, 만민교회)가 축사하고, 김
재호 목사(서북지역노회협의
회 대표회장)와 백광진 목사
(잠실동교회), 배성식 목사
(수지영락교회)가 격려사를,
광고와 남태섭 목사(총신대학
교 운영이사장, 대구서부교
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
쳤다. 

박 목사는 답사에서 부족한
저는 경북 문경 산골짝에서
태어나. 부친은 중1때 돌아가
시고, 개구쟁이로 성장하며
교회는 알지 못했고, 교회를
나가 예수 믿게 된 계기는 형
님 때문에 믿게 되었다고 울
목이며 말했다. 
우리 형제들은 누나가 신학

공부를 해 통합 측 여 목사
로, 막내는 필리핀 평신도선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저는
중1때 서울로 올라와 그 후
신학공부를 했으며, 전도사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
을 마련하여 낮에는 총신, 저
녁에는 중대 야간을 다였다.
그 후 김준곤 목사님을 가슴
에 품고 공부하는 가운데 매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통닭주
는 목사님이 오셔서 전교 학
생들에게 통닭을 나누어 주었
다. 나는 변함없는 그 목사님
을 보고 각오를 했다. 
그 후 박 목사는 강해설교

학교와 출판사, 크리스챤뉴스
위크,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위치 제일 비싼 땅에 10

일 만에 공사를 끝내고 4년째
사용하며 한달에 장학금 300
만원을 후원하고 있다고 했
다. 그런가 하면“학교에서는
테니스장 700평을 교회를 지
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
다”며“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꿈을 가지고 학교
땅만 아니고 중앙대학 재단을
사고싶다고 말하며 기도해주
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
다. 
한편 나들목교회는 하나님

의 은혜로 빚이 하나도 없으
며, 앞으로 선교와 교단과 한
국교회를 위해 섬기며 하나님
의 사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앙대학교 법학과 수

학 칼빈대학교, 총신대신학대
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
원 졸업, 경희대학교 NGO대
학원석사, 한국강해설교학교
전문목회연구원 대표(현), 국
제개발 NGO(사)해피나우 사
무총장(현), 한국기독교총연
합회 기획위원장(현), 서울나
들목교회 위임목사(현)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대표회장 최낙중 목사, 이하
한복총)는 최근 한국기독교성
령센터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으로 최낙중 목
사, 상임회장으로 김삼환 목사
를 선출했다.

이 날 한복총 22대 대표회장
에 취임한 최낙중 목사는 취임사
에서“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
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요즈음 절실히 느낀다”며
“이 단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국의 기독교 복음단체를 대표
하는 단체로 세워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기총회에 앞선 1부 예배에

서는 공동회장 김창곤 목사의 사
회로 포럼위원장 남준희 목사가
기도, 사무차장 손광호 목사가
봉헌기도, 증경대표회장 안준배
목사가 설교, 최낙중 목사가 축
도를 했다. 
이어 2부 정기총회에서는 2011

년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감사
보고가 있었고 선출된 신임대표
회장 최낙중 목사에게 한복총기
를 전달했다. 
한복총은 세계복음화협의회(대

표회장 이수희 목사), 세계성령
운동중앙협의회(대표회장 오범
열 목사), 기독교세계성령운동본
부(총재 엄신형 목사), 세계한민
족복음화협의회(대표회장 노희
석 목사), 한국기독교영풍회(대
표회장 이기안 목사), 기독교문
화예술원(이사장 소강석 목사),
중국선교전략연구원(원장 최요
한 목사) 7개의 가맹단체를 가진
한국의 복음단체를 대표하는 단
체이다. 
한복총의 제22차 실행위원은

대표회장 최낙중 목사, 상임회장
김삼환 목사, 공동회장 김근수
최길학 김창곤 권경환 박응순 차
명수 임병재 목사, 부회장 손영
란 정상업 이영희 목사, 사무총
장 최요한 목사, 사무차장 손광
호 목사, 감사 유진기 라성열 목
사, 교회일치위원장 오범열 목
사, 문화예술위원장 안준배 목
사, 평화통일위원장 노희석 목
사, 국제위원장 김삼환 목사, 사
회위원장 소강석 목사, 대외협력
위원장 박요셉 목사, 포럼위원장
남준희 목사 이다.  

2011년12월14일수요일(제48호)2 기독뉴스

한국기독
교부흥협의
회(이하 한
기부)의 제
43대 대표회
장으로 정도
출 목사(비
전교회, 사
진)가 5일

취임했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

린 취임감사예배 및 이·취임식
에서 정도출목사는‘은혜운동 성
령운동’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정목사는 취임사를 통해“한기

부는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은혜
의 자리를 사모하고 초심으로 돌
아갈 것”이라면서“‘성령의 불길

을 세계로’라는 표어를 따라 이
땅에 다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드러내며 한국교회의 뜨거운 열
정을 세계에 전하려 한다”고 말
했다.
이어“한기부 필리핀 지부와

미국의 동부, 서부지부를 중심으
로 미주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
역을 망라하여 전 세계를 향한
부흥운동과 선교전략을 확대하
려 한다”며“대내적으로는 새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잠
자는 영혼을 깨울 것”이라고 전
했다.
이를 위해 정목사는 각분과의

특성을 살려 활동적인 사역을 펼
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대표회장은 구체적으로

“교회부흥성장분과, 군복음화
분과, 목회자 영성회복분과 등
을 통하여 자비량성회와, 군복
음화, 목회자 영성회복을 통한
개 교회 부흥운동과 민족복음
화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연수원을 통해 새로운 인

재 발굴과 유능하고 참신한 부흥
사들을 영입하여 명실상부한 세
계 최고의 부흥단체로 한기부를
만들겠다”면서“회원상호간의 친
교와 교류를 통한 화합과 내실
있는 부흥단체로서의 위상을 높
여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감사예배는 1부 예

배, 2부 이·취임식 3부 특별기

도회 4부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
됐다.
1부 예배는 최영식 준비위원장

의 사회로 시작하여 예장 통합
박위근 총회장이‘갑절의 영감’이
라는 설교 메시지를 전했고, 이
종만 증경대표회장의 축도로 마
쳤다.
이어 이·취임식에서는 김정훈

선교회장의 사회로 직전 대표회
장인 전용범목사에게 공로패가
증정됐으며, 실무회장과 실무임
원 소개가 있었다.
축사와 격려사 시간에는 역대

증경총회장들이 맡아 취임을 축
하했고, 각 교단 및 단체들이 정
도출목사에게 축하패를 증정했
다. 

｜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신문윤리강령및그실천요강을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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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지사 / 해외 13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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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부 43대 대표회장 정도출 목사 취임식 가져

서울나들목교회 박원영 목사 위임예배

예장웨신총회2012년강도사고시시행공고
2012년도강도사고시를아래와같이시행합니다. 

한복총대표회장최낙중목사선출
제22차 정기총회 열고, 상임회장은 김삼환 목사로

백 석 대
학교 총동
문회(회장
장원기 목
사)는 12
월6일 서
울 방배동
에 있 는

백석예술대
학 백석아트

홀에서 오전 11시 2011년도 백석
대학교 총동문의 날 기념 예배

및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식이
거행됐다. 

이날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
는 총7개 분야로 나누어 선출되
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 안산중앙
교회 한기섭 목사(목회분야), 대
전동산교회 오정무 목사(목회신
학분야), 아름다운교회 임인기 목
사(목회선교분야), 수주중앙교회
박인걸 목사(문학분야), 선교중앙
교회 오동석 목사(복지분야), 괌

태평양장로교회 허영모 목사(선
교부흥사분야) 

이날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한
찬양사역자들은 백석출신으로 안
디옥교회 안철호 목사, 열린문교
회 성두현 목사, 괌태평양장로교
회 허영모 목사, 백석대학교교수
임경애 교수가 특별찬양을,
groove-Ator가 축가를, 백석오케스
트라가 축주를 담당했다. 

사무국장 곽영민 기자

kdp0920@naver.com 

총동문회장 장원기 목사

백석대 총동문의 날, 동문상 시상식 열어

- 아 래 -

1. 고시일시 : 주후 2012년 2월 23 일( 목 )  오전 10시
2. 고시장소 : 총회본부 (아래 주소 전화 참조)
3. 고시과목

① 조직신학 :  ②교회사 :  ③교회헌법 :
④논문 : 본인의 목회관(A4용지 20매 이상)                          
⑤설교 : 설교문 제출 (약 10분정도의 분량 ) 
⑥면접 :
䦬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또는 연구원 졸업자나 웨신총회 직영신학교
졸업자, 본 총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또는 연구원 졸업자는 필기고사(조직신학, 교
회사, 교회 헌법) 면제함

4. 고시료 : 300,000원
5. 접수기간 : 주후2012년 2월 13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䦬 서류 제출시 논문, 설교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제출처 : 총회본부(사무실) 아래 주소 참조
7.응시자격 : 웨스트 민스터 신학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연구원 졸업자, 
웨신총회 직영신학교 졸업자, 또는 본 총회가 인정하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䦬상세한 내용은 총회 사무실과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아래 주소 전화 총회홈페이지 http://ws21.onmam.com 참조
총무 : 신언창 목사 010 - 8602 - 3009

䦬강도사 고시 청원서는 총회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

총 회 장 성 흥 경 목사

고시부장 김 춘 택 목 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150-851 서울시영등포구신길5동442-105번지201호
☎: (02) 835-2607   FAX : (02) 835-2608    http://ws21.onmam.com 



12월 3일 세계 곳곳의 장애인들
의 권리신장과 인권의 회복을 촉
구하기 위해, UN이 지난 1992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한 날
이다.
이러한 뜻 깊은 날 지역을 대표

해서 나온 장애인합창단원의 자
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전국 장
애인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
련하기 위하여 사)국제장애인문
화교류협회에서는 2009년부터 매
년 전국장애인합창대회’를 개최
했다.
11월 28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

리움에서(오후 2시) 개최한 2011
전국장애인합창대회는 1차 30여
팀 중 예선을 통과한 전국 시도별
대표 16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대
회장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
원장(前국무총리)의 대회사를 시
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차관이 노래를 동반한 격려사를
전하고, 국민연금공단 김민수 이
사가 축사를, 사)국제장애인문화
교류협회 최공열 이사장의 인사

말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 외 내
빈으로는 강원도에서 3팀이나 참
석한 만큼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강원도 박선규 영월군수와 강원
도 의회 부의장, 강원도 정책특별
보좌관 등이 참석을 했다. 
참가팀으로는 서울시장애인행

복합창단, 나누며어울리며합창단,
온사랑합창단, 하모니합창단, 경
기 광명다소니합창단, 용인쿰합창
단, 수원시장애인합창단, 인천시
해밀합창단, 부산 베데스다합창
단, 울산 시각장애인복지관합창
단, 광주 하이합창단, 전북 등불
합창단, 충북 제천뷰티풀합창단,
강원 영월동강합창단, 홍천메아리
합창단, 원주라온합창단 16개 팀
의 경연과 봉사자와 관람객 1,400
여명이 참여했다. 
합창대회는 장애청소년오케스

트라팀인“나눔오케스트라”의 오
프닝 공연을 필두로 대회사와 격
려사 및 축사에 이어 16개 팀의
지정곡과 자유곡 각 1곡의 무대
와, 축하무대로는 2010년 전국장

애인합창대회 대상 팀인 화성시
장애인합창단의 축하무대가 펼쳐
졌으며 끝으로 시상식이 이루어
졌다. 
이날 시상에는 강원도 영월‘동

강합창단’이 지정곡 오빠 생각과
자유곡 가는 길을 통해 대상을 수
상하였으며, 금상은 경기도 광명
시‘다소니 합창단’,은상은 울산광
역시의‘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팀이, 동상은 경기도 수원시‘수원
시장애인합창단’,강원도 원주시
‘라온합창단’, 부산광역시‘베데스
다 합창단’이 인기상은 전라북도
‘등불합창단’,서울 노원구‘나누며
어울리며 합창단’이 수상을 하였
고 화합상은 인천광역시‘해밀합
창단’과 서울 송파구‘행복합창단’
이, 화모니상은 강원도 홍천군‘메
아리 합창단’,충정북도 Beautiful’
합창단이 비전상은 서울 서초구
‘하모니 합창단’,광주광역시‘하이
합창단’끝으로 나눔 상은 서울 용
산구‘온사랑 합창단’과 경기도 용
인시‘쿰 합창단’이 차지했다. 

대상 1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트로피 및 상금(200만
원)이 전달되었으며, 금상1팀과
은상1팀에게는 트로피 및 상장과
상금이 전달되었고 동상3팀 비전
상, 나눔상, 인기상, 화합상, 하모
니상 등 합창단에게 상장과 상금
을 전달했다. 

이번 16개 장애인합창단들의
무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생활적, 신체적 어려움을 모두 이
겨내고 다함께 아름다운 화음으
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희망
을 전해주었다.

이번 전국장애인합창대회를 통
해 장애인합창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합창을 통해 장애를
극복,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친
화력의 증대를 도모하고 전국장애
인합창단간의 교류의 장을 활성화
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나아가
문화적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
술을 향유하는데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계기가 되어 장애인음악
예술발전과 더불어 장애인들에게
문화적인 해택과 그 영역을 넓혀
갈 수 있게 되었다.

2011년12월14일수요일(제48호) 3기독뉴스

지저스타임즈(Jesus Times)주
간신문 창간 4년과 cpj(크리스찬
포토저널)와 jtntv인터넷방송 6
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축복
의 시간을 갖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저의 언론에 지대한 관심을 가
지시고 지도편달로 아낌없이 성
원해 주신 선배님 동역자 언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또한 많은 언론사 선배
들이 지펴놓은 문서선교 전통을
이어받아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
흥, 아울러 기독교적 본질의 정
신을 일깨우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수많은 언론사, 십자가가 불야
성을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들,

이때 저의 신문방송은 오직 예
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이 세
상에 뿌려놓은 씨앗을 옹골진

잣대로 퍼 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위해 앞으로도
쉬지 않고 달려갈 것을 다짐합

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옳지 않

은 일에 침묵하거나 감언이설로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하
게 경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런 의미에서 본지(The Jesus
Times)와 WWW.JTNTV.KR과
WWW.CPJ.KR(크리스찬포토저
널 christian photo journal) 인터넷
방송은 이사장과 사장을 중심으
로 해서 상임이사, 운영이사, 전
국 20개 지사장, 해외 13개국 지
사장, 본사 직원들과 호홉을 같
이 하면서 본지 발전에 힘써 나
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펜촉을 갈고 닦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언론사, 소속되어
있는 기자들 가운데는 한국교
회와 단체로부터 인정받는 언
론인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저의 신문방송 직원 일동은 뿌
리 없는 나무처럼 생명력 없는
언론이 아닌 정직하고 올바른
정론지, 생명력 넘치는 정론지
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
여 주어진 사명을 다해 뛰겠습
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성
원 부탁드립니다. 지켜봐 주십
시오. 이 한 몸 주님의 도구로
서 혼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창사 6주년을맞은대표정기남목사
“내마음이좋은말로왕을위하여지은것을말하리니

내혀는글솜씨가뛰어난서기관의붓끝과같도다”(시편45:1, 필객의붓) 서울구
로경찰서
교회와 교
경 ( 경 목
회)협의회
는 12월 4
일(주일)
오 후 4 시
서울시 구
로구 개봉

1동 소재 남현교회 본당에서 2011
년 추수감사 및 서울구로경찰서
교경(경목회)협의회 회장 이춘복
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진행위원장 김수정 목사(경목

실장) 인도로 추수감사 및 이춘복
목사 회장 취임식 감사예배가 진
행되었으며, 이성용 목사(21C드림
교회)의 기도와 진행위원장 김수
정 목사는 신약전서 로마서 8:28
절을 봉독하고, 남현교회 소리샘
찬양팀의 찬양이 있은 후 부대회
장 박재욱 목사(서울경찰청 대표
회장)는“협력하여 선을 이루자”라
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박 목사는‘즐겁고 기쁜 날 축

하를 하기에 좋은 날 서울구로경
찰서 교경회장으로 취임하는 이
춘복 목사를 축하’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
을 하고 있는 남현교회 성도들
역시 훌륭하고 자랑스럽다며 격
려와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구로지역 복음화를 위하

고 구로경찰서 구청 등의 복음화
와 교경협의회(경목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 이춘복 목사를 도와
기도하는 성도들로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남현교회가 되길 바라며
축복을 기원했다. 
이어 박현모 목사(기성부총회

장), 정영근 목사(백석부총회장)
가 축사를, 최순길 목사(지도위

원)의 격려사가 있은 후 구로경
찰서 서장 유진형 총경을 대신해
박재욱 목사(부대회장)가 교경협
의회장 이춘복 목사(남현교회)를
축하하며 취임패를 증정했다.  

이날 회장 이춘복 목사는 취
임인사에서“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구로구 이 지
역이 있기에 남현교회 있으며,
남현교회는 구로지역사회와 경찰
복음화를 위하여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면
서 이 일을 위하여 구로지역교회
연합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기
도를 주문했다.  

또한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특
별헌금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
을 위해 사무차장 남경회 목사,
구로구발전과 교회복음화를 위해
부회장 김승복 목사(봉신교회),
구로경찰서 및 경찰신우회를 위
해 구로경찰서 신우회장 최성규
집사, 세계경제와 평화를 위해
행정사무책임자 전 철 목사 등이
특별기도에 나섰다. 이어 경목실
장 김수정 목사는 추수감사 및
대표회장, 고문추대, 경목, 경목
실장 등의 취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축하를 전했으며 내
빈소개를 한 후 고문 정영근 목
사 (예장백석 부총회장)축도로
마쳤다. 
이날 행사는 2011년 서울구로

구 교회와 경찰협의회(교경협의
회, 경목회)가 주최하고, 서울구
로경찰서 경찰신우회, 구로구청
구청신우회, 연희미용고등학교
(박재욱 목사), 남현교회(이춘복
목사), 오류동성결교회(조종환
목사), 성문교회(정영근 목사),
남도교회(김상룡 목사), 구로동
감리교회(김길진 목사), 21C드림
교회(이성용 목사)가 후원했다. 

이춘복목사서울구로경찰서
교경협의회회장취임예배

지역복음화와구로경찰서선교를위하고교경협의
회(경목회) 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짐

교경협의회장 이춘복 목사

취임패를 받는 이춘복 목사(좌측)

제19회세계장애인의날기념2011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제19회 장애인의 날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한글개역(改譯)성경은개역(改易)이고, 改正(개정)은改惡(개악)이다. 改惡은개독교로변질되어개혁은말뿐이고한국교회를 7대개판이되게했다

12월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NO Christmas  Let him be 
Anathema, Maranatha! (고전16:22)

■ WCC 란 무엇인가?
사분오열로분열된교회들을하나로통합하자는종교다원주의와혼합종교의신바벨
론창녀운동이다. 그배후에는로마가톨릭의음모가 숨겨져있다(계17:5). 

■크리스마스 (Christmas) 란 무엇인가?                 
이 말은‘그리스도의 미사’(Christ +Missa)라는 말로, 영어로 크리스마스(Christmas)
라는말도여기서유래했다. 원래미사(Missa, 彌撒)라는말의어원은라틴어Missa에
서 온 것으로 그 뜻은‘보내다, 파견하다, 끝나다’등이다. 이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
다. 당시로마시대일반사회에서통용되었던관용어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12월 24일 밤12시에 크리스마스 전야제(Christmas-Eve)로
대미사를드린다. 이때예수님의‘살과피’를상징하는빵과포도주를갖다놓고신부
(神父)가축사를하고나면그‘빵과포도주’가실제로예수님의‘살과피’가되어속죄
가재현된다는소위그들이말하는화체설(Transubstantiation) 이란예수님의‘살과
피’를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기를“가톨릭 교회
에서 미사는 주님의 만찬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주의 만찬을 말살하는 모독적
인행위로그런행위는미신이요, 우상이다”라고하였다.

(기독교강요Ⅲ, p324)

■예수님은로마에서탄생하셨는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 왕의 도성이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눅 2:4-14). 예수님의 부모들도 모두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의
달력에의해서호적신고를함이마땅하다.

태양력 12월 25일은 유대의 달력이 아니고 로마인들의 달력이다. 이 날은 당시 로마인들
의 이교적 국가 축제일이였던“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Natale Solis invicti)을
그리스도교화시킨것이다(한국가톨릭대사전p.848).

■예수님의탄생일은왜성경기록에없는가?
예수님은 멜키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 유대 땅에 오셨다. “그분은
아버지도없고어머니도없고혈통도없고시작한날도없고생명의끝도없어오직하
나님의아들과같이되어항상제사장으로있느니라.             
이제이사람이얼마나위대한가깊이생각해보라”(히7:3-4)

■유대인의달력(성경력)은 하나님께서친히만드셨다.
로마 달력은 유대력이 만들어진 1200년이 지난 1582년에 그레고리에 의해 만들었다.
유대력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곱 절기는
하나님의백성들이지켜야할예배의영원한법규가되기때문에‘여호와의절기’라고
하였다(레 23:2, 4, 14, 21, 31, 37, 43). 로마력으로 금년 12월 25일은 성경력으로
Kislev(키슬렙) 29일이다. 
이 달은 유대인의 민력으로는 3월이고 성경력으로는 9월이다. 이 달에는 유대인들이
25일부터 8일 동안 영원히 기념하는 하누카(성전 봉헌절, 개역성경 수전절은 오역)를
기념하는 절기가 있는 달이다(스10:9).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시지 않으셨다
는가장유력한증거는곧성경력이이를반증하고있다.

NO Christmas, Let him be Anathema, Maranatha !
(고전16:22) 

䦬강사 :손기태신학박사
䦬강의내용

(1) 하나님의구속사로본일곱절기(레23)
(2) 그리스도의초림과재림의표징이일곱절기안에있다
(3) 노아의때를알면인자의때를안다(마24:37)
(4) 그리스도의초림과재림의7가지동질성(마2:1-12)

䦬대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䦬일시 :2011년12월21일(아침10시-오후4시)
䦬광고후원 :작은구름의집선교회
䦬강사의저서 : 20 여종특별할인

참석자전원에게「언약의무리」저서1권씩기증.   마라나다!

수요일 1일 특별세미나

䦬장소 :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경기도남양주시금곡동경춘로 855-37 (경춘 전철금곡역차로 5분거리)

䦬 전화안내
(031) 592-7079  594-3733(FAX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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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이광수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2011년 표어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요4;24) 

<예배안내>

주일예배오전11시오후2시
삼일밤 오후8시금요기도회저녁9시

담임 모상련 목사

전남목포시북항동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우리교회는하나님의영광을위하여주님이설립하여주신
주님의교회임을선언하며다음과같은사명을감당할것입니다. 

주주일일예예배배 시시간간 장장소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담임 곽완근 목사
(본지 운영이사)

인터콥선교회(대표 최바울) 소
속 이경휘 선교사(선교사 명 이노
아, 미국 시민권자)가 현지 시간
6일 오전 11시 경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중심에 위치한 `아불
파즐' 사원에서 시아파 성일인
‘아슈라’기념행사 중에 자살 폭
탄 테러로 순직했다. 
이 선교사는 부인과 9세와 여섯

살과 두 살 된 두 딸과 함께 지난
10월 미국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
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도착한 지 한 달 여 만에 폭탄테
러 현장을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교사는 10대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
아데이비스대학교에서 컴퓨터
학과를 졸업하고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까지 IT
분야에서 성실하게 활동을 해왔
다.
특히 1997년 교회에서 태국 단

기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에 대
한 열정을 품게 됐고, 이후 인터
콥 비전스쿨에서 선교훈련을 받
고 기도하던 중 아프카니스탄 장
기 선교사로 헌신한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인터콥선교회 최바울 대

표는 이 선교사의 순직 소식을 전
해 듣고“순교하신 이 선교사님은
아프간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
이었습니다. 이 선교사께서 흘리
신 피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
다.”라고 고인을 추모하고“아프

가니스탄은 오랜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아프가니스탄
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
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아프칸 폭탄테러, 이경휘선교사 순직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지난번 나라경제를 걱정하
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것
은 한 재벌그룹에 대한 검찰
의 압수수색 때문에 알려졌다.
외유중이든 그룹의 총수가 급
거 귀국하는 모습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
었다.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자연

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룹의 총수와 그룹의 재무관
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받아
야 할 만큼 어떤 심각한 비리
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
다. 탈세나 착복, 유용, 아니면
리베이트나 비자금과 같은 것
들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정작 이어지는 소식

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룹
의 총수가 주식에 투자를 했
다가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그것이 개인 돈이 아니라 회
사를 담보로 자금을 끌어다가
투자한 것이 문제란다.
즉 주식시장에서 선물(先

物)투자를 위해서 회사를 담
보로 돈을 끌어다가 거액을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처리 됨
으로써 회사의 재무사정을 어
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그 회사에 투자를 한 사
람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
이 아닐 수 없다.
한데 더 걱정되는 것은 그

룹의 총수가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 무속인의 말을
믿고 그가 하라는 대로 했다
는 데 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수천억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상상
할 수 없는 거액이다.
그 거액을 회사를 담보로

빌렸고, 그것을 선물시장에 투
자했다가 원금까지 모두 잃게
됨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으니 주식에 투자
한 모든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게 한 셈이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을 생각하게
된다. 재계 3위라면 한국의 경
제를 좌우할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그룹의
총수가 한 무속인의 말을 전
적으로 믿고 선물투자를 했다

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돈을 투자했

다면 잃어버린 것으로 끝낼
수도 있겠지만 공적인 회사를
담보로 해서 거액을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그가 선물투자를 해서
이익을 봤다고 해도 그것은
불법이며 권한의 남용이고 공
적인 재산을 개인을 위해서
유용한 것이다.
게다가 그룹의 회장이 젊었

다는 데 더 안타까운 마음이
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그의 종교와 개인적
인 의식을 공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
계 3위의 그룹을 운영하는 사
람이 한 무속인의 말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
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회
사를 무속인의 점괘에 의존하
여 운영한다는 말이 아닌가.
그 큰 회사를 운영하기 위

해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속인의 점괘
에 전적으로 그룹경영을 의존
하고 있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획한다고 모두 그대로 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대기업을 경

영하는 사람이라면 경영철학
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
다. 또한 전문 경영 참모진들
에 의해서 계획된 투자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한데 무속
인의 한 마디 말에 의해서 경
영되는 회사를 어떻게 생각해
야 하고,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는지.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내수공업수준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용납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재계
3위의 그룹이라면 그 기업은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
것은 투자자 모두의 것으로
이미 공기업이다. 그러한 의미
에서 경영자는 다만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받
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회
사를 잘 운영하여 이익을 남

기고,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가
능하면 더 많이 분배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소유인양 자기 마음대로 쓰거
나 운용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악한 일이다.
소자본을 투자한 많은 사람들
에게 돌아갈 이익금이 없어지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의 기본이 흔들
리게 된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은 경제활동에 심각한 문
제를 동반시키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은 신뢰를 바탕으

로 형성되며 투자가 이루어진
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
업과 투자자 사이의 신뢰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본을 대고
기업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투자자들에게
이익으로 다시 돌려주어야 한
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원
리다. 한데 그 자본을 위탁받
은 사람이 무속인의 말에 따
라서 투자한다면, 그리고 손해
를 끼친다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입장에

서 볼 때 정말 큰 충격이다.
거대그룹의 총수가 자본을 운
영함에 있어서 한 무속인의
말에 의존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이 사건은 이 나라
의 미래가 한 무속인의 말에
달렸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큰 충격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국민교육

수준이 OECD국가들 가운데서
도 현저히 높은 나라이건만
아직도 국민의 수준이, 아니
그룹총수의 수준이 무속인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이루
어가야 하는 것인지. 앞이 보
이질 않는다.

이종전 목사

인천만수남부교회

무속인에게 맡겨진 한국경제
칼럼

한 국 기
독교통일
교대책협
의회(이하
통대협)가
통일교 등
이단들의
대형집회
에 대한 기
독교인들
의 경각심
을 일깨우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일교는‘평화통일가정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진입시도, 여수
및 거문도 위락단지조성, 청평,
여의도 파크원(=쌍둥이빌딩), 피
스컵, 피스퀸컵, 피스스타컵 축구
대회, 용평리조트, 천복궁 세계본
부(=용산구민회관 매입), 세계일
보·스포츠월드신문 문화활동 등

다방면에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교회 대다수의 기독교 목

사와 성도들은 그 배후에 통일교
가 주최하는 행사인지 모르고 참
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통일교가‘평화’
라는 이미지로 포장돼 기독교인
들에게 다가가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단들의 대

형집회에 대해 일반 기독교 성도
들이 모르고 참석하는 일이 없도
록 예배 후 광고시간에 매주일 마
다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
척결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기독
교 내부를 단속하는 일이 우선이
기에 앞으로 각 교회가 통일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통대협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크게 복사해서

교회 게시판에 부착하여 통일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의 전도전략은 가정이나,

건강이나, 사업상, 문제가 많은
사람을 접촉 대상으로 삼으며 교
회에 불평을 하는 사람, 특히 교
역자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 사람
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제일 먼저
포교전략을 세우기에 이러한 통
일교에 포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주보에 게재하여
기독교 성도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 수많은 부흥집회와

각 교단 세미나에 통대협 사무총
장 이영선 목사를 강의 및 간증에
초청하여 통일교에 대한 규탄시
간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경각심
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대협은 한국교회가 이단 사
이비 관련 기업이나 상품에 대해
서는 강력한 불매운동을 벌여 나
갈 것을 촉구하며 이 같은 내용
을 교회주보에 게재하여 기독교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을 당부했
다.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지금 통
일교회에 빠지는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은 문선명 집단에 빠져 세
뇌될 때까지 통일교가 이단이라
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일 문선명집단(통일교)의 전도
에 영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라
고 호소하면서“한국 기독교 목사
와 성도들이 문선명 집단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 뿌리뽑는 운
동을 하여 통일교 척결에 공동 대
처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
다. 
후원 국민은행 044202-04-

078236 예금주: 이영선(통일교대
책협의회)
간증초청 연락전화: TEL] 02-

744-2422/ H·P 018-214-7720 

“통일교집회, 기독교인경계하자”
기독교인들 통일교 집회 바른 인식이 중요

이영선 목사
통대협사무총장

인천시는 겨울철 난방 및 전기
과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겨울
철 전기절약 행동 요령을 세세하
게 설명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상점 및 음식점,
사회복지시설, 가정, 교육시설, 사
무실, 숙박시설, 의료시설, 제조업

총 8개 분야로 나누어 전기사용
피크시간대인 오전10시부터 12시,
오후5시부터 7시까지는 전기절약
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자료는 인천시 홈페이지 통

합뉴스센터 게시판 162,163번이나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 국

전력공사(www.kepco.co.kr), 에너지관
리공단(www.kemco.or.kr)에서 분야별
전기절약 행동요령에 대한 설명자
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서 PDF문서로다운받을수있다. 

인천에서 곽영민 기자

kdp0920@naver.com

인천시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배포

인터콥소속이경휘선교사, 
현지시간6일오전카불폭탄테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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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 로 회 평안교회

담임장승현목사

(본지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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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이
주최한‘한국의 종교인구 이동에 대한
분석’포럼이 12월 2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
회관 17층 강당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
운데 열렸다. 
이날 발표자는 서울신대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소장 박명수 교수) 최현종
박사이고 패널로는 김권수 목사(동신교
회), 김승욱 교수(중앙대), 하도균 교수
(서울신대)가 맡았다. 
불교 제자리, 개신교 감소, 천주교 증

가. 
발제자 최현종 박사는 정부가 10년 주

기로 실시하는(1985·1995·2005년) 인
구센서스 종교분야 조사와 1년여 간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 개신교의 현저한 감소를 보여주
고 있다. 
1985년의 통계조사에는 불교 8,059,624

명, 개신교 6,489,282명, 천주교 1,865,397
명이던 것이 1995년에 와서는 불교
10,321,012명, 개신교 8,760,336명, 천주교
2,950,730명이었다. 다시 10년 뒤 2005년
의 통계를 보면 불교 10,726,012명, 개신
교 8,616,438명, 천주교 5,146,147명으로
불교는 제자리인데 비해 개신교는 감소
를 보인 반면 천주교는 엄청난 수적 증
가를 보였다. 이는 인구의 증가비율로
보면 엄청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의해 볼 것은 연령대별로 본 통계

인데 1995년과 2005년을 비교할 때 10→
20대는 -4.6%, 20→30대 -2.0%, 30→40대
-2.3%, 40→50대 -2.2%로 각각 감소하고
50→60대는 +0.2%, 60→70대 이상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교와 천주교는 종교인구가

조금씩 증가했다. 특히 천주교는 1995
년에서 2005년 사이 10→20대 +4%, 20
→30대 +4%, 30→40대 +4.3%, 40→50
대 +4.0% 등으로 전 연령대에서 4% 가
까이 증가한 것으로 통계는 말하고 있
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

로 10→20대가 -4.6%라는 통계이다. 이
는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무너지
고 있다는 반증이다. 하부구조가 역삼각
형으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구조
는 무너지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로 볼 때 개신교는 수도권과 호남 지역
에서 강세, 영남과 제주에서 약세를 보
이고 있지만, 1995년과 2005년 사이 수
도권, 특히 서울(-3.4%)의 감소세가 두
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천주교
는 수도권, 특히 서울(+5.5%)의 증가세
가 뚜렷했다. 

개신교를 떠나면 천주교로 간다는 것
이 통계에도 나타나
개신교인에게 물으면 개신교와 가장

유사한 종교를 천주교라고 대답하지만
천주교인에게 물으면 유사한 종교를 불
교라고 대답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천주
교를 떠난 사람은 불교로 가기 쉽고 개
신교로 오는 것은 극소수이다. 하지만
개신교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천주교로
간다는 것이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0

세 이상 서울 거주자 1,400여 명에게 설
문을 한 결과 종교별 신자 이동 상황을
보면 불교 108명 개신교 58명 천주교
132명으로 타 종교에서 천주교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내
신자의 이전 종교상황을 보면 개신교는
불교에서 6명, 천주교에서는 5명이 유
입된 반면 천주교는 불교에서 21명 개
신교에서 32명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
다.
왜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는가? 
종교를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현종 박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마
음·생각의 변화’가 52.7%로 가장 많았
고, ‘가족의 권유’32.9%, ‘맞지 않는 부
분이 있어서’30.5%, ‘믿던 종교에 대한
불신’이 24.6% 등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면 천주교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
설문조사 통계를 보면‘종교적 성스러
움’이 62.6%, ‘신뢰성 및 청렴성’이
51.9%, ‘사회봉사 이미지’와‘덜 부담스
러운 분위기’가 각각 46.5% 등으로 많
았으며, ‘타종교에 대한 열린 태도
(34.2%)’, ‘제사 및 주초문제(35.3%)’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개신교로 유입된 신자는 믿던 종교에

대한 불신이 -19.4%로 나타난 반면 천

주교로 유입된 신자는 믿던 종교에 대
한 불신이 18.9%로 나타난 것은 개신교
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천주교로 많이
이동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주된 이유는 존경할 만한 개신
교 어른들의 세대교체, 한기총 사건, 목
회자 불륜사건, 교회재정 사건 등이라고
진단했다. 
최현종 박사는 설문지에 적은 글“개

신교란 말 그대로 중세 타락한 로마 가
톨릭에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보다 열린 자세로 생겨난 종교인데 지
금 보면 그 이름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닫힌 자세로 남을 배척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것(같아) 씁쓸하다. 참된
종교인은 개신교에서도 존경스럽다, 하
지만 사회적인 이득과 권력에 눈이 먼
지도자들이 그러한 종교인까지 욕먹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설문지
1077)를 소개했다. 물론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마지막 부분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이에 대해 김권수 목사가‘목회적 관

점에서’, 김승욱 교수가‘일반사회학적
관점에서’, 하도균 교수가‘교회성장과
전도측면에서’각각 논찬을 했으며 논찬
자들은 대체로 유익한 조사발표였다고
하면서도 개신교 신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개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
에 대한 조사가 결여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고 전도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그것은 교회 진입을 위한 것이
며 그런 것이 사람을 개종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목회자들
은 본질에 충실하고 외형보다는 본질에
돌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는 목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격! 개신교를 떠나면 천주교로 간다는데
미래목회포럼‘한국의종교인구이동에대한분석’포럼에서주장

‘초교파 복음주의', ‘한국교회 개혁의
소망.'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웨신대·총장 박영선) 홈페이지에 쓰
여 있는 홍보 문구다. 이 문구는 말뿐이
아니다. 웨신대는 교회개혁실천연대, 희
년함께, <복음과상황>, <뉴스앤조이> 등
교권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회 영역
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여러 단체와 협
력하고 있다. 교수들은 공의정치실천연
대나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등에
자문위원이나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웨신대 교수와 학생들은 한동숙

이사장이 독단적인 운영으로 학교가 추
구하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들은“한동숙 이사장은 신학
교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인사를 채용
하고 학교 수익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많은 물의를 일
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숙
이사장은“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
물을 채용했고, 학교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것은 나 혼자 결
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했
다"고 했다. 현재 웨신대 교수와 학생들
은 한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
며, 지난 10월 25일 총학생회는 그를 업
무상 배임 협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
발했다. (관련기사 : 웨신대 학생들, ‘업
무상 배임 혐의’로 이사장 고발)
교수와 학생들은 한동숙 이사장이 독

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한 이유가 학교를
개인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
다. 이들은“한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학교 운영권을 40억
원에 샀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했다.
한동숙 이사장이 웨신대를 40억 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은 2007년부터 제기됐
다. 2007년 11월 <새누리신문>에 따르
면, 2006년 당시 웨신대 이사장이었던
김차생 장로는 재정 악화로 학교 운영
이 어려지자, 학교 운영권(집행 및 인
사권)을 이양하는 조건으로 40억 원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김 장로는 당시 예장웨신 총회장 장창
수 목사에게 이에 적합한 사람을 알아
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 대가로 그는
장 목사에게 웨신대 이사장직을 약속
했다. 장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길
자연 대표회장)에서 같이 활동했던 한
동숙 목사에게 웨신대 운영권을 제안
했다. 평소 학교 운영에 관심이 있었던
한 목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 이사장과 장창수 목사가 2006년

12월 4일에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한
이사장이 학교를 40억 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난다. 총학생회가 확인한

‘학교법인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양수에
따른 합의서'에 따르면, 한동숙 목사가
학교 인수 비용으로 40억 원을 부담했
고, 실제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있
다. 또 임원 추천 및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한 목사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이사장은 <뉴스앤조이>와 통
화에서“40억 원을 주고 학교를 샀느
냐”는 질문에“돈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해명을 거부했다.
장창수 전 이사장과 한동숙 이사장,

학교 운영을 두고 갈등
한동숙 목사가 웨신대 운영권을 갖기

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새누리신문>에
따르면, 2007년 5월 4일 이사장으로 취
임한 장창수 목사에게 한동숙 목사는
현 웨신대 이사들의 사임을 요구했고,
이사 선임 및 교수 채용 등 인사 전반
의 권한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장 이
사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한 목사
는 분노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장창
수 이사장은 6월 27일 한동숙 목사와
박찬호 총장 등과 함께 이행 약정서를
체결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약정서는 △장창

수는 이사장으로서 웨신대 대표권을
가지되, 학교 운영권은 한동숙이 전적
으로 행사한다 △장창수의 이사장직
직위를 약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보장
한다 △박찬호는 현재 이사들의 사임
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원본으로 한동
숙에게 제출한다 △한동숙은 장창수가
약정을 위반하고 학교 재단 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 장창수의
이사장직을 즉각 해임할 수 있다 △장
창수와 한동숙 그리고 박찬호는 학교

발전에 봉사하기로 맹세한다 등의 내
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장창수 이사장은 약정을 체결

한 후에도 한동숙 목사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박찬호 전 웨신대 총장
(백석대 교수)은“2007년 7월 이사회에
서 장창수 이사장과 김차생 전 이사장
등은 한동숙 목사가 요구했던 이사회
전원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한 목사가 가지고 있던 학교 운영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다.
박찬호 전 총장에 따르면, 이 사실을

확인한 한동숙 목사는 2007년 8월 김차
생 전 이사장과 장창수 이사장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경기도 화
성경찰서에 고발했다. 2008년 1월 2일
김 전 이사장과 장 이사장은 약정서의
내용을 인정했고, 장 이사장은 학교 이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박 전 총장은
“2008년 2월 한동숙 목사가 선임한 이
사 5명이 이사회로 들어오게 됐고, 한
동숙 목사는 2008년 10월 28일 이사장
으로 취임했다”고 했다.
강문대 변호사(강문대 법률사무소)는

“40억 원을 학교에 기부하고 이사장이
되는 것이 매관매직으로 보일지라도 이
사회를 걸친 적법한 절차라면 위법은
아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이사장
이 학교 운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학교 재산을 이사장이 맘대로
사용하는 등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경계했다. 총학생회 측 변론을 맡
은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학교나 교회 등은 공적 재산인데, 이
를 사유재산으로 여기고 운영하는 것은
법 이전에 윤리적인 문제다”고 했다.

한동숙이사장, 학교운영권매입의혹
웨신대 교수·학생들, “한 이사장이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

▲미래목회포럼 연구발표회에 참석자들 ▲웨신대 교수와 학생들은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한동숙 이사장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훼손되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동숙 이사장은 신학교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인사를 채용하고 학교
수익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경
교수와 학생들이 웨신대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다. (사진 제공 웨신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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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Onmam.com

창간 6주년 성탄과새해축

이재갑 목사
(빛과소금교회)

총재

곽태호 목사
(지구촌교회)

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등불교회)

사무총장

박수영 목사
(행복샘교회)

강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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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성탄과새해축

이재갑 목사

총재

곽태호 목사
(지구촌교회)

취임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사무총장

박수영 목사

강사단장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제4대대표회장취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한국교회와기도원을살리는데열과성을다하겠습니다.
세주부협일동

성탄과새해축

박수영목사초청간증집회
★ 박수영목사 간 증 내 용 ★

-30년 동안 피부병으로 고통 받다가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강사 박수영 목사

HP. 010-8537-8291
·행복샘전인치유센타원장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강사단장
·예수사랑세계부흥사협의회강사단장
·기독TV인터넷방송부흥협의회부총재
·지저스타임즈대구지사장
·동부노회증경노회장
·행복샘교회담임목사

▣집회고침받은내용▣

최병옥:심장병으로숨막히고쥐어짜는고통에서고침받음
류정호:만성변비로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퇴원장례준비하다고침받음
김나영:류머티즘관절평생지병집회중선포기도로고침받음
남영수:재생불량성빈혈경북대병원매주수혈받으며투병하다고침받음
김영자:만성두통과불면증10여년고생하다고침받음
김복자:고혈압20년지병정상으로고침받음

▣집회특징▣

☞신유.예언.상담이정확함 ☞회개와방언은사가나타남
☞병고침의역사가강하게나타난다 ☞문제가응답과회복으로치유
☞은사접목과회복의역사가나타난다

곽영민목사심령회복성회

사무국장곽영민목사

등불교회ㆍ예수능력치유센터
http://kmission.onmam.com

cafe.daum.net/kmission
☎032-891-0651, 010-2080-0651

담임목사: 곽 영민

대한예수교
장 로 회

경인부흥사협의회 기획처장.
세계 한민족 복음화 부흥사 협의회 실무국장.
세계 주영광 부흥사 협의회 상임회장 및 사무총장.
지저스 타임즈 인천지사장 및 본사 사무국장.
백석총회 인천노회 소속.
(예·장)등불교회 개척 및 담임.
예수능력 치유 센터 설립 및 원장.
온누리 선교회 21대 회장.

성·회·일·정

11월:(인천) 예수능력치유센터(등불교회)/ 매주목밤7:30.
(순천)순천영성원/ 17일(월)-20일(목) 오전10:30, 밤7:30.
지저스타임즈사무국장위촉/ 전원중앙교회/ 25일오전11:00. 

12월:(인천) 예수능력치유센터(등불교회)/ 매주목밤7:30.
(순천)순천영성원/ 19일(월)-22일(목) 오전10:30, 밤7:30. 
경북북부직업훈련교도소/ 8일오후1:00.
세주부협대표회장이취임식및송년회주관/ 16일오전11:30.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010-2080-0651

“세계주영광 부흥사 협의회”에서
함께 하실 부흥사를 모십니다.

성탄과새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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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음성이아니면당신이만나지않으면계속어둠속에서헤메는양이있기때문입니다.
여기에당신을기다리는선지학교가있습니다.

모상련 박사
연구원장

조광표 박사
목포신학교학장

1. 모집과정

2. 전형일정
원서접수: 연중계속
원서교부: 본교교무과061)242-1617

4. 특전
1) 연구원졸업후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남,녀목사안수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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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과는전문학사학위취득및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캐어복지사(민간) 
자격취득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1부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사진4매

과정

연구원

신학원

구분 수업연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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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3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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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신학교졸업자및동등자격자

고등학교졸업자및동등자격인정자
고졸졸업(예정자) 및동등자격인정자
학력제한없음, 졸업후신학과입학자격부여.
고졸자인경우는신학과2학년에편입

고졸자

주간: 계절학기(여름, 겨울)
야간: 월, 화, 목, 금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자격취득

전형자격 비고
4년제대학교나신학과졸어업자및동등자격인정자
※신학6년이수자는2학년에편입목히신학석사(M.Div)

목회학석사(M.A.)
신학사(B.Th.)
여교역자(B.Div)

평신교교육과

사회복지과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학장: 조광표박사(D.D.) 연구원원장: 모상련박사(Th.D) 
530-030 전남목포시연산동1236-4번지☎061)242-1617

목포신학교 순천캠퍼스
전남순천시저전동162-6번지 / 담당최승리목사010-6414-3307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학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1 
핸드폰 : 011-631-1977

담임목사 이이중
(본지, 상임이사)

장로 : 신호균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2011년12월14일수요일(제48호)6 설교·칼럼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석교회

443-804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3동1170-7

☎031)204-5580  011-721-6038, 010-3938-3983

담임성흥경목사
<웨신총회총회장>

성탄과새해축 성탄과새해축 성탄과새해축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
는 성도님들, 직분자 및 교역자님들
의 하기수련회를 통해서 주셨던 하
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진리인 우리
를‘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비
밀의 역사’를 금번 지저스 타임지에
게제하게 된 것을 먼저 삼위일체 하
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점 많은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을 이미 창세전부터
아신 자로써 독생자의 형상에 일치
시키려고 미리 정하셨고, 정한 자
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
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나의 가는 길
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
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신, 누
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
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
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
루실 것이라”(욥 23:10, 14)라 했습
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 안에서
똑같이 고백하게 되지요.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특별

히 우리를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갖
게 하시려고 계시해 주신 6단계의
‘하나님의 보석되게 하시는 비밀’
을 간략히 책자를 통해서 금번에
드러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

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시길 바라
며, 특히 주님 재림을 소망하는 분
들에게 참 빛의 역사가 있게 되시
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목차 / 제1부 보배로운 목격 제2

부 보배로운 시련 제3부 보배로운
믿음 제4부 보배로운 그릇 제5부
보배로운 피 제6부 보배로운 산돌...
1부 보배로운 목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장16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암송하
는 성경구절입니다. 이 구절 안에
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는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는 의미로,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시시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
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
다. 여러분! 내가, 바로 내가 하나
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
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하
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
과 흥분을 가라앉히며, 그분의 은
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① 하나님의 보석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합

니다. 신랑은 아름다운 신부에게
변치 않는 사랑의 징표로 다이아몬
드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부의 손
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보석’이란 말을 처음
들을 때에 흔히들 금이나 다이아몬
드 같은 것을 떠올리겠지만, 하나님
의 보석은 그런 광물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
랑하셔서 찬란히 빛나는 영생의 선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신 예수를 믿어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을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보석(보
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
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배>는 헬라어로‘티메’<존귀한,

보배로운>은‘티모스’로 구약의 말라
기 3장17절“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
들을 아껴 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
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
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별해 두었다가 하나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에 하나님의 것
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보배>라는 단

어가 베드로 전후서에 대부분 나오
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벧전
1:19),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예수(벧전 2:4),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벧후
1:1)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존귀하게 여

기시는, 그분의 품안에서 빛을 발하
는 하나님의 보석된 나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그 자체가 감격입니다.
② 비오스와 조에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하

나는 우리가 생명체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 비오스(이생)에서 조에(영
생)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입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에

대하여 살펴보면, 누가복음 8장4절
이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져 이생(this
life, 금생,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힘 등)에 대한 염려와 부와 쾌락으
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
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땅에
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명’인데, 그‘생명’이 부족하므
로 염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
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요한
일서 2장16절에서는 이‘생명’이 풍
족하여 넘쳐나므로, 이로 인하여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됨을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은

부족하든 풍족하든 모두 문제가 됩
니다.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전서 6
장6절과 히브리서 13장5절의 말씀은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3장16절에서 영

생을, 요한복음 10장10절에서“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
성히 얻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합
니다. 여기서의 영생 또는 생명이
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으로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의 영원
한 생명을 말합니다.
헬라어 표현에서도 생명은 두 가

지로 구분됩니다.
▷ 비오스: 이생, 이 땅에서의 생

명, 피조물의 생명
▷ 조에: 영생, 하나님의 본질적

인 삶, 하나님의 보석으로 사는 삶
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위에서‘생명’을 두 가지

로 구분 -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
한 생명(비오스)과 영원한 생명(조
에) - 하여 보았는데, 하나님의 자
녀들인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비오
스 생명’은‘조에 생명’에 비해 하
찮은 것일까요?
저는‘비오스 생명’과‘조에 생명’

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완두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완두콩은 콩꼬투리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콩알이 만들어집니다. 잘
익은 완두콩을 얻기 위해서는 튼튼
하게 잘 감싸는 콩꼬투리가 필요합
니다. 여기서 콩꼬투리는‘비오스
생명’과 같고, 콩알은‘조에 생명’과
같습니다. 이 관계로 볼 때 콩알(조
에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콩
알을 품고 있는 콩꼬투리(비오스
생명)도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작은 아들이 모
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 돼지가 먹
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
였습니다. 작은아들이 먼 나라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곡식 껍질
을 먹어야 했는데 그 곡식껍질은
짐승인 돼지의 양식이요, 곡식 알
맹이는 사람의 양식입니다. 작은아
들이 처음에는 배를 채우고자 곡식
껍질을 취했으나, 그후 곡식 알맹
이와 살진 송아지를 먹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아들이 배를 채
우고자 했던 곡식껍질은 콩꼬투리
와 같은 비오스에 해당합니다.
③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길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

고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두
가지 생명을 다 경험할 수는 없었
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아가면서 필요한 비오스 생명이 부
족해서 불편과 고통을 겪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보석으
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곡식껍
질(비오스 생명)도 부족함이 없습
니다. 그것조차도 만족하게 감사의
것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현재의 땅은

다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
의 천년왕국이 도래하여 에덴동산
과 같이 회복됩니다. 그곳에서 재
림하신 예수님이 친히 왕으로 통치
하십니다. 그 때에는 나무와 진흙
같은 믿음은 지구와 함께 불타 사
라지게 되고, 믿음이‘조에’의 차
원에 올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돌이
된 자만 남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
하여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돌
(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하나님의보석이되게하시는역사
생명은 작은 씨앗에서부터 성장하여

자기 기반조성을 위해 투쟁하면서 경쟁
속에 살아간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백의민족으로,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난 삶을 살아 온 고결한 민족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일제 강점
기로 배고픔과 나라 잃은 설움으로 자유
를 잃고 고달픈 삶을 살아 왔다.
다행히도 광복을 얻어 민족해방을 기

뻐하던 중, 생각지도 않은 북한 공산당
의 6.25 남침으로 피난길을 찾아 떠나는
민족의 아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 할 수
있을까!
지난날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은 국민이 하나 되어 국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국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전후세대는 공산주의를 알지 못
하고 있다. 그 이론과 실체를 가르쳐 주
는 교육도 전무 하다. 장래에 우리의 국
가관이 흔들릴 우려성이 있음을 걱정하
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1847년

칼·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문을 발표하
여 세계의 지지를 받은 바 있으며, 1903
년에 소련에 볼세비키 폭력혁명이 있었
으며, 1917년에는 레닌이 마르크스의 이
론을 실천하여 케렌스키의 정권을 타도
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정권을 수립
하게 된다. 1945. 9월에 북한 김일성은
소련에서 정치공작훈련을 마치고 북한
에 들어와 북한 독재 정권을 잡는다.
1946.10.1 김일성은 대구폭동사건을 일

으켰으며, 무장공산유격대(빨치산)를 만
들어 양민학살, 방화, 약탈 등을 자행했
다. 1948. 4. 3 제주반란사건과 여순반란
사건, 대구폭동사건 등 남한 내에서 연
쇄적으로 사회 혼란을 자행해 왔으며,
1950. 6. 25 기습남침으로 약 700만명의
사망자를 냈다.
유엔군의 9.28수복작전에 따라 북한

공산당은 남한 내의 우익인사들을 잔인
하게 학살 시키고 후퇴하였다. 당시의
각장 악랄하게 만행을 자행한 곳은 대전
형무소에서다. 우익인사 약 3,000여명을
가두고 하루에 한 끼의 주먹밥으로 기력
을 잃은 상태에서, 형무소 마당에 줄지
어 호를 파게 하고, 호 속에 일렬로 세
워 따발총으로 일제히 사살시켰으며, 그
들이 분류한 악질인사들 300여명은 형무
소 내 3개의 우물에 옷을 벗겨, 우물 앞
에서 각목으로 머리 후두를 때려 정신을
잃고 넘어지면 들어 우물 속에 거꾸로
쳐 넣어 생수장 시킨 것이다.
우물은 폭 3m. 깊이 50~60m의 대형

우물로, 한 개의 우물에 100여명을 생수
장 시킨 것이다. 3개의 우물 중 1개를
보존하고 반공 교육의 견학장으로 보존

하고 있다. 당시에 생수장 상태에서 한
사람이 살아나온 사람이 이갑산 옹이다.
그는 90세가 넘은 연세에도 당시의 상황
을 말하는 눈빛은 지금도 공산당의 만행
에 증오에 찬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
다.
1970년도와 80년도에는 학생들에게 반

공교육의 견학장으로 만행의 생수장 우
물을 보면서 우리의 국시(國是)인 반공
을 외쳐 불렀다. 지금은 아무도 현장을
찾는 이 없이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
에 아픔을 느낀다.
1987. 3월 서독 국영TV 방송이 대전

만행의 생수장 우물 현장을 촬영해갔다.
서독의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잔학상을
방영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만행의

현장을 통해 정신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뿐이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6.25

전후세대들에게 공산주의의 잔학상을
알리고 만행의 현장견학을 통한 정신무
장을 시켜야 하겠다. 북한 공산당은
1953. 7. 27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양민학
살을 자행해 왔으며, 1968. 1. 21 김신조
일당 30여 명이 청와대를 기습하였으며,
당해년 10. 30에는 울진 삼척에 120여명
의 간첩을 침투시켜 사회혼란을 자행해
왔다.
북한공산주의는 1990년도부터 핵 개발

과 생화학 무기를 양산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2010. 3. 26 서해에서
천안함 폭침을 자행 했으며, 11. 23 연평
도 포격으로 군민 사망과 가옥 파괴 등
혼란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은 계속적으로 남침을 통

한 국가 혼란을 일으키려고 모든 세력들
을 동원해 사회혼란을 쉬지 않고 있다.
우리는 왜 당해야 하는 것이며 그 때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있는 지, 국가적 차
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망 된다. 정치
핵심에서부터 철저한 사상검증이 필요
하며, 국가정보기관에 강한 힘을 실어
주어 사회 안정을 이루어야 하겠다.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좌파에 대한 철

저한 응징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 사회
혼란은 물론 북한의 남침 야욕은 증대될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공산침략에
대해용인 할 수 없으며, 강력한 응징으
로 처치해야 할 것이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담임, 
웨신대한노회장
본지상임이사

설교

서영웅 목사

퓨리탄장로교회

성탄과새해축

만행의생수장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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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법을 무산계급독재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좀비들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들이닥친

SNS 쓰나미에 법복 뒤 근엄한 체 국
민의 잘 잘못을 심판하던 판사라는
‘직업’의 애송이들이 세수도 면도도
안한 민낯을 들어내고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뼛속까지 親美”라며, 촛불폭도 입
에서나 튀어나올 법한 증오와 적대
감이 가득 찬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가하면, 3류 딴따라들이 무뇌아들을
선동하거나 그들과 시비나 다툼을
벌일 때 써 먹는‘빅엿’이란 비속어
까지 마구 뱉어내고 있다. 
註) [빅엿]이란 말이 저질 비꼼과

욕설의 뜻이 담긴 속어란 것 말고는
그 의미나 어원, 용례는 알 수 없음
특히‘우리법연구회’회장 감투를

쓰고 있는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
사란 [者]가 8일 전교조소속 민노당
당비납부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
한 정치탄압이라며 <無罪>를 선고한
데 대하여 국민적 비난여론이 들끓
고 법조계와 사법부내에서까지 거세
게 비판이 일고 있다. 
최은배 같은 부류가 어떤 경과와

절차를 거쳐서 법관으로 임용됐는지
는 알 수 없으되, 이번 판결로 그들
이 연구한다는‘우리 법’은 대한민
국 5000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
한 법이 아니라 <종북좀비>만을 위
한 <너희법>으로 보인다.
명색이 판사라면, 초등학교 3.4학

년만 돼도 알 수 있는 공무원의‘정
치적 중립’의무쯤은 알만도 하고
대법원규칙에 따라 법관임용선서(宣
誓)도 했을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금지와 집단행위의 금지 조
항이 갖는 취지와 목적을 모른다고
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선언을 방

불케 하는 판결문을 냈다는 것은 최
은배 개인의 자질이나 성향을 가늠
할 해프닝을 넘어서‘너희법연구회’
라는 집단과 사법부구성원전체의 문
제인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익이
자의적 판결로 크게 침해당할 수 있
다는 법제도 및 운영상 <虛點과 脆
弱性>을 있는 이상으로 드러낸 엄중
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 있다. 그런데 2400여명 법관 중
5%도 안 되는‘너희법연구회’소속
법관들이 종북좀비를 위해 왜곡된
법리와 궤변적 판결문을 통해 편향
되고 불공정한 판결로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침해 유린하고 있
다. 
따라서 자위권과 정당방위 차원에

서 대한민국 국민은‘좀비판사’로부
터 재판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것
이며, 법원스스로가 정치적 사건 재
판에서 좀비판사를 제척하거나‘너
희법연구회’판사 스스로가 재판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들의
재판을 기피함이 당연한 것이다.
정동영은 면담을 미끼로 경찰서장

을 폭력시위대 한복판으로 유인하여
무차별 폭행을 가해 놓고 <폭력유발>
이라는 해괴한 죄목으로 종로경찰서
장을 고소한 것도 어쩌면 좌편향‘좀
비판사’들과 사전교감 하에 짜고 치
는 고스톱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다.
문제는 법관이 가치규범과 법치질

서의 심판자인 동시에 사회정의의
파수꾼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다면, 황야의 무법자 장고의 총구에
서 심판이 나오고, 19C 스페인식민
지 멕시코를 주름잡던 쾌걸 조로의
정의가 판을 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법부는 최은배를 비롯한‘너희

법연구회’소속 법관들이 사법의 존
엄 뒤에 숨어 법복자락에 매달려서
대한민국의 가치규범과 법치질서를
근본부터 훼손 파괴하는 반역적 행
각을 더 이상 자행치 못하도록‘너
희법연구회’를 즉각 해체돼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법관의 일탈과 사

법의 파행을 목격하면서“法은 계급
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
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
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
와 함께 枯死하지만, 사회주의혁명
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의 법은
무산계급독재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이라고 한 레닌과 스탈린 김일
성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민국사법부가 잠식 점거 됐다는 사
실에 전율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방의무와 납세

의무 외에 <종북반역좀비, 불량공무
원척결>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음이
요즘처럼 아쉬운 적은 없었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속담이
이 종북성향 좀비판사에게도 해당
되는지는 더 따져 볼 일이다. 
註) 판사에게 좀비라는 표현이 언

짢게 들릴지는 몰라도 외국에 대하
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빅엿”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세련되고 절제된 표현이라고 생각한
다.

칼럼리스트 백승목 기자

너희법판사에게재판받지않을권리

성탄과새해축 성탄과새해축

1961년 11월 19일-12월 5일 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제3차 세계교회 협
의회 총회가 열렸다. 174 교회로부터
582명의 대표들을 비롯한 다수의 참
석자들이“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란 주제하에서교회의 증거적
및 봉사적 과업과 아울러 연합의 필
요성을 새롭게 다짐했다. 뉴델리 총
회는 증거, 봉사, 연합의 3분과로 나
뉘어 교회의 3중 과업을 연구, 토론
했는데, 제1분과는 그리스도와 복음
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도, 그리스도
활동의 보편성 내지는 범종교주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으며, 따라
서 현대적(現代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主張)했다.
제2분과는 봉사의 본질과 형태의

문제를 취급하는데 기독교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
나의 값진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성장하는 점에서 세상의 일반 자선
과 구별됨”을 지적하면서도 교회는
특히 과격(過激)한 형태(形態)의 정
치, 사회, 참여를 통해 봉사의 과업
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제3분과는 연합(聯合) 목적에 대

하여 말하기를“교회에 대한 하나님
의 의도이시며 선물인 연합은 실질
적(實質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김명혁.「현대교회의 동향」.(서
울: 성광문화사. 1987. p. 83ff. 
또 한편 제3차 총회에서는 동구

공산권 교회들, 특히 소련 정교와,
헬라정교, 및 제3세계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경향을 띤 교회들이 대거
W.C.C.에 회원으로써 W.C.C. 내의 세
력균형은 서방(西方) 자유주의 교회
들로부터 동구 공산권과 제3세계로
전향하게 되었고, W.C.C.내의 용공
세력은 점점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동서간의 긴장완화, 평화공존
등을 선전하여 자유진영 국가들의
많은 젊은층에게 사상과 이념, 정치
적 제도등에 관하여 뚜렷한 차이점
을 붕괴시켰다. 이러한 기회를 포착
하여 소련과 동구 공산독재 정권들
은 세계정복을 위한 핵무기 개발에
열을 가한 것이다(박영호.「W.C.C.운
동 비판」.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
회. 1894. p. 57-58).
뉴델리에서 문제되었던 주요한 제3

세계간은 앙골라에서의 포루투칼의
위치였다. 앙골라에 대한 포루투칼의
억압적 식민지 정책은 특별히 선택하
여 비난한데 비하여, 공산주의 자들
이 실권을 쥐고있는 모든 곳에서 기
본적 인권을 짓밟고 있는데 대하여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게다가 그 회

의는“일시적인 독재 정권”에 대하여
잠정적(暫定的)으로 승인까지 함으로
써, 10년 후 게릴라와 맑스주의 테러
분자의“해방”운동에 경제적(經濟的)
지원을 할 준비를 갖추기도 했다.
557명의 대표중 단지 3표의 반대

만으로 러시아 정교회를 회원으로
승인함으로써 후에 W.C.C.의 회장이
되었던 악명 높은 메트로폴리탄 니
코딤(Metropolitan Nikodim)을 새로이
돋보이게 하였다. 공산주의자이며,
KGB(러시아 비밀경찰)요원으로 추
정되는 니코딤은 32세에 모스코바
지구의 섭외국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가 그 회의에 나타남으로써, 명목
상 기독교회의 전문기구가 세상(世
上)이 다 알고 있는 호전적(好戰的)
무신론자(無神論者)인 맑스주의와
동맹(同盟)하고 있다는 어울리지 않
는 장면을 창출(創出)하게 되었다
(박영호.「W.C.C.운동 비판」.(서울: 기
독교 문서선교회. 1984. p. 60.

이 원 석 목사

은광교회원로

본지고문

목 회 자 칼 럼

W.C.C.(세계교회협의회)란? (6)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제3차총회(뉴델리) <예수그리스도는세상의빛>

배우 박수진이 밀알복지재단 홍보대
사로 나섰다. 밀알복지재단은 2011년 11
월 4일(금) 오전 10시 일원동에 위치한
밀알학교에서 박수진을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 날 박수진은 중증장애아동 방문물

리치료를 위한‘POWER OF LOVE 음악
회’에 참여해 장애아동들과 함께 했으
며, 이번 제2회 POWER OF LOVE 음악
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
는 것으로 수익금 전액이 장애아동방문
물리치료사업비로 사용된다. 
배우 박수진은 이번 밀알복지재단 홍보

대사 활동을 통해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100만인 서명 캠페인“장애아동새생
명릴레이”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과 장

애인에게 선행을 실천해 온 박수진은
“이번 계기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생각
보다 내 삶을 확장시켜 새로운 친구들

과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며
“장애아동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
고 싶다”고 말했다.

배우박수진, 밀알복지재단홍보대사로위촉

담임 이 선 목사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 02)3402-2714

예배시간안내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 치 부 주일오전 9:00 4층

나사렛성전 장년부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대예배실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2:0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대예배실주 일 오후3: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4층
나사렛성전

청년부 토 요 일 오후5:00
4층

나사렛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셀 예배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10:00,오후8:00
2층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각 셀 예배 셀 가정별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성탄과새해축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www.scogop.net

성탄과새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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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담임 : 정대성 목사(선교사)
장로 : 최원영(선교사)
부목사 : 임찬미(선교사)
선교목사 : 조에스더 목사
협동목사 : 이충일(의료선교사/의학박사)
선교사 : 함다니엘, 황연화, 최미란
전도사 : 이부자, 전은혜, 정희선, 김혜정
안수집사 : 강보승, 유신성
찬양지휘자 : 유신성 집사
반주자 : 정선미, 김진복, 박신애, 박시온

주일낮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오전9:00
주일저녁집회 주일오후 7:30
청년부예배 주일오후2:00
심야기도회 매일오후9:00
학생부예배 주일오전9:00
축복성회 매주금.토 저녁9:00~   
주요예배 수요일오후 8:00
매주주일 저녁7:30~   

예·배·시·간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담임 정대성 목사

초대합니다. 

찬양과말씀축복성회영적으로지치고

힘들며아무도위로가되지않아낙심될때에괴로워

하지마십시오. 여러분곁에주님이계십니다.

당신을사랑하시는주님을만날수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담
임목사 이춘복)는 지난 26일(토)
오후 2시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본당 3층에서 장로 6명, 안
수집사 24명, 권사 51명 등 81명
을 임직하여 새 일군으로 새웠다.
담임 이춘복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이익권 목사(갈
월중앙교회)의 기도, 황인군 목사
(성은교회)의 성경봉독(살전
5:16~18절), 남현교회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 이어 노회장 채
규만 목사(비전성실교회)는“행복
하게 직분을 감당합시다.”하는 제
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담임 이춘복 목사는 임직

자와 교인들에게 서약을 한 후 안
수기도를 하는 가운데 안수위원
들은 장로, 집사들에게 안수를 집

례하고, 51명의 권사를 새워 선포
하고, 장로, 집사, 권사 취임기도
를 한 후 공포했다. 
이날 강성학, 김문하, 김상근,

나찬영, 지윤섭, 박석환 등이 장
로로 임직을 받고 선배장로로부
터 성의착의가 이어졌으며, 증경
노회장 김승광 목사(성당제일교
회)는 장로에게, 박헌명 목사(서
일교회)는 집사, 권사에게, 부노
회장 송영식 목사(개봉서광교회)
는 교우들에게 각각 권면했다. 
이어서 임직패 전달과 기념품

증정이 있었으며, 증경총회장 김용
실 목사(연정교회)가 축사를, 나찬
영 장로는 답사를, 배영혜 성도의
축가와 남현색소폰연주단의 축가
가 있은 후 증경노회장 김영길 목
사(봉성교회원로)축도로 마쳤다.

이날 장로, 집사, 권사로 임직
을 받은 남현교회 새로운 일군들
은 지난 6개월 동안 강한 훈련을
받았기에 오늘의 이 영광의 자리
에 서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들의
헌신을 통해 남현교회가 힘차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남현교회 이춘복 목사는 1981년

11월 29일 고척동 305번지에서 설
립예배를 시작으로 설립 30주년
을 맞이했으며, 지난 11월 19일
(토) 오후 6시부터 30주년을 기념
하는 찬양축제를 가졌다. 
또한 26일(토)오후 2시 81명의

새 일군을 새우는 임직예배가 있
었으며, 27일(주일)은 정일웅 총
신대 총장을 강사로 초청,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으며, 성도들은
새로 임직을 받은 장로, 집사, 권

사들과 힘을 모아 당회장 이춘복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성장 부
흥시키는 일과 세계선교에 더 큰
날개를 펼쳤다.  
한편 지난 19일은 남현교회 설

립 30주년을 기념 1,2,3부로 찬양
축제를 가졌으며, 남현교회에서
개척한 천안세누리교회 하늘나라
중찬단, 김포남현교회가 내가 주
를 찬양해 등을 찬양하고 파견된
목사들의 축하와 인사가 이어졌
다. 담임 이춘복 목사는 예장합동
황동노회에 속해있으며, 구로경찰
서 교경(경목)협의회 회장이며,
지역복음화와 경찰복음화 구로구
청복음화를 위하여 힘스고 있는
가 하면 매년 김장철이면 김치를
담아 이웃과 지역에 어려운 이들
에게 봉사를 하기도 한다. 

남현교회 설립30주년, 81명 임직 받아
최근 서울지방경찰청(형사과)

에서는 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
후 화로 바닥에 녹아 붙은 치금
을 긁어모았다가 금은방 등에 팔
아 온 전국 5개 화장장 화부 6명
과 매입업자 3명 등 9명을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동일수법의 범죄가 다

른 화장 시설에서도 벌어지고 있
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시신 화장 후 적출된 치금
등의 처리에 대한 관련 법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등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 이○

○(52)는 서울시립승화원(舊벽제
화장장) 화부로‘06. 8월 초부터’
11. 8월 초까지 시신 화장 후, 화
로 바닥에 눌러붙은 치금 등을

긁어모아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
로 총 25회에 걸쳐 금은방을 운영
하는 피의자 채○○(69)에게 약
2,000만원 상당의 치금을 판매를
해 왔으며, 또한 피의자 조○○
(51)등 5명은 지방의 화장장 화부
들로 같은 방법을 통해 ’10. 7. 초
순∼’11. 8. 초순까지 각 4∼5회에
걸쳐 치금을 모아 금 매입업자인

최○○(45)등에게 1,400만원 상당
을 받고 판매 됐다. 
경찰은 화장장에서 나온 치금

이 시중에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
수하고 서울 종로 귀금속 상가를
탐문, 치금 매입업소 확인 및 유
통구조를 파악하여 서울시립승화
원과 지방 화장장 화부 및 매입

업자 검거해 피의자 모두 불구속,
하고 전국 화장장을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화부들은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

을 가족에게 인계하지만 시신에
서 적출되어 화로 바닥에 붙은 금
속류는 인계치 않고 화부들이 개
인적으로 수거하여 이를 불법 판
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화장 후 적출된 치금 등에 대한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일본 동경의 경우“동경도 물품

관리 규칙”제35조(불용품의 처분)
에 의해 공매처분하여 자치단체
수입으로 활용되고 있다.“동경도

물품관리 규칙”제35조(불용품의
처분)국장 및 소장은 불용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면
적당한 대가에 의한 양도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대가
에 의한 양도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당해 불용품을 폐
기할 수 있다. 

화장한시신의치금(齒金) 빼돌린
화부등 9명검거

팔아온 시신의 치금(齒金)금은방 및 치과에 흘러들어가 충격!

‘만남' 노사연 특별출현, 하나
님과의 만남을 고백, 열기를 더
했다. 히트곡‘만남’으로 유명한
가수 노사연이 지난 27일 하나
님과의 만남으로 가정이 회복됐
다고 고백했다. 노사연은 충남
서산성결교회(이기용 목사)에서

열린‘2011 서산 시민들을 위한
희망축제’에서“우리도 다른 부
부들처럼 문제가 많았다”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변
에 이혼담당 변호사라도 있었으

면 벌써 같이 살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행이 지
인 중에 변호사가 없었다며 이
처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
다고 했다. 
노사연은 남편 이무송씨가 지

상렬씨에게 한 푸념을 소개해

폭소를 자아냈다.“이무송씨가 그
랬다는 거예요. 노사연 누나 만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수영장 물을 다 마실 수도
있다고요.”노사연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이무송씨에게 반해 결
혼했다. 
노사연은 하나님을 만난 후

지쳐 잠든 남편을 보니까 측은
지심이 들더라며 그때 지은 노
래가‘사랑’이라고 소개했다. 사
랑은‘당신이 힘든 것조차 받으

려고만 했었던 날, 오직 나 위한
그 마음을 이제야 느낄수 있죠’
라는 내용이다. 그는 배우자가
미워질 때 이 노래를 부르면 가
정이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당시 가정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이무송씨도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며“기도가 우리를 지탱
해준 힘”이라는 말도 했다.
서울 서빙고동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는 노사연은 본격적인 신
앙생활을 한지 2년도 안됐다. 그
불씨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2
년 전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살아났

지만 한동안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다. 노사연은 물론 신앙이
없던 가족들까지 새벽기도회에
나갔고 어머니는 호흡기를 떼고
이제는 앉아 있을 만큼 호전됐
다. 
노사연은“어머니로 인해 가

족들이 모두 구원받았다”면서
“비기독인이던 남동생은 신학
을 할지도 모르겠다”며 미소
지었다.“이제 어머니가 말문만
열면 되는데 걱정은 안한다”면
서‘반드시 회복된다. 지치지 마
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노사연은 최근 다리 수술을

받았다. 본인의 표현대로“너무
사소해 말하기 부끄러운 수술”
이었지만 이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거의 1시
간 반 동안‘만남’‘사랑’‘나 같
은 죄인 살리신’‘내일일은 난
몰라요’등을 열창했다.
희망축제에 참석한 이들의 반

응도 뜨거웠다. 유미란(38)씨는
“친정어머니가 생각났다”며“가
족복음화를 위해 더 열심히 기
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서

산 인지중 2)양은“유명한 대중
가수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니까
더 가슴 깊이 다가온다”며“노래
도 너무 좋았다”고 했다.
한편 문서선교협의회(회장 김

동민)가 주최하고 서산성결교회

가 주관한 이번 축제에는 3일간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기용 목
사는“하나님도 만나고 노사연씨
도 만나고 처음 뵙는 분들도 만
나고 너무 행복한 밤이었다”고
말했다.

노사연, 서산성결교회에서찬양과간증해

2011 서산 시민들을 위한 희망축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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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어 분별하라
성경: 요한1서 4장1-6절 찬송가287장
본문을 보면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는 신앙
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을 보면‘미혹의 영’을 볼 수 있는데‘미혹의
영’은 사람을 속여 진리를 떠나게 하는 사단
을 의미합니다. 이 미혹의 영이 우리 속에 있
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눈을 돌
리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되어지는 삶을 살아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
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깨어
있음으로 진리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가정들
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요한1서 4장7-21절 찬송가544장
본문 15절에‘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

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
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라고 말씀합
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말해 주고 있습
니다.‘시인하면’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
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시인하다’는 예수님
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는 행위가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입으
로만 주님을 시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속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
습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
망합니다. 

3.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경: 요한1서 5장1-12절 찬송가354장
본문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
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

스도는 참 구속자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
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
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
는 자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세
상에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
다.  

4. 제목: 믿음의 결과
성경: 요한1서 5장13-21절 찬송가569장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3절-15절을 말씀
을 보시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의 교제 가운데 확실히 들려주시는 기도의 응
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
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은혜와 긍휼과 평강
성경: 요한2서 1장1-3절 찬송가300장
본문을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행위의 순서대로 움직이시는 가를 보
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혜와 긍
휼과 평강’이라는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은혜로 시작 된 하나님의 행위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 근심
가운데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참
된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
리 가정들 또한 힘들고 낙심되고 환란 가운데
있을때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참 된 평
화를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
망합니다.

6. 사랑의 계명
성경: 요한2서 1장4-13절 찬송가314장
본문의 내용은 서신의 목적을 정확히 나타

낸 부분입니다. 요한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에 순종하여 더욱 사랑할 것을 권면
합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밝히고 이
러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
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하나
님의 거룩한 신부들로써 예수님이 주신 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삶 속에 행하며
기도함으로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
님 안에 거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 가이오의 모습처럼
성경: 요한3서 1장1-15절 찬송가459장
본문을 보면 요한은 가이오에게 계속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후대하는 선행을 베풀어 하
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며 더불
어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고 내 � ㅉ ㅗ
ㅈ은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경계

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
정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같은 시간 같은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
이오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디오
드레베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들의 가정마다 가이오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 쓰임받는 가정의 모습은(1)
성경: 여호수아 1장1-9절 찬송가199장
본문은 하나님께 선택 받은 일꾼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가에 대한 첫
번째 내용으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
씀하십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점령해야 할 가
나안 땅은 상당히 타락한 문화를 가진 곳이었
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확실한 삶의 기준을 두
지 않으면 그 땅을 점령한들 타락한 세상 문
화에 젖어들기 십상이기에 정확한 삶의 기준
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하
나님의 일꾼 된 가정으로서 말씀 묵상하는 것
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 세상문화에 젖어 사
는 것이 아닌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어 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쓰임받는 가정의 모습은(2)
성경: 여호수아 1장10-18절 찬송가546장
본문은 하나님께 선택 받은 일꾼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가에 대한 두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
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을 이끌던 모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치는 불안하며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져 전쟁을 치르기에는 어려운 상
황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움 보
다는 담대함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 준
비를 하였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백성들
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 또한 전쟁준비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
음에 감동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10.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면
성경: 여호수아 2장1-7절 찬송가355장
본문은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두 명

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
록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만으로 모든 일
이 일사천리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
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그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
정들 또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며 그 자리에
머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은 말씀
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1. 믿음에 대한 보상
성경: 여호수아 2장8-21절 찬송가154장
본문을 보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온 두

정탐꾼을 구해줍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 또한 하나님을 들어 알고 믿는다는 것을
말하며 여리고가 심판을 받는 날 자신과 가족
들의 안전을 부탁하고 약속을 받습니다. 이처
럼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우리들
도 라합처럼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사
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됩
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지와 이웃들에게 예수그리스
도의 복음을 전하여 기생라합과 같이 마지막
날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
다.  

12.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경: 여호수아 2장22-24절 찬송가569장
본문을 보면 정탐을 마친 두 정탐꾼이 자신

들이 겪은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게 보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는
보고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겪은 일
들을 보며 하나님의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믿음의 보고였던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 가정들 역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
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
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
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를 소망합
니다.

13. 그럼으로 감사하라
성경: 여호수아 3장1-13절 찬송가420장
본문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을 말
해주고 있습니다. 즉‘성결케 하라’라는 것입니
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옷을 갈아입으라’
‘부인과 동침하지 말라’라는 순결이 아닌 영
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
한 영적인 성결함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역
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성결한 신
부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정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감
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성경: 여호수아 3장14-17절 찬송가75장
본문을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
습니다. 요단강은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있어
마르지 않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한 요단강이 그치고 물이 반으로 갈라지
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 위에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 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
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모든 만물
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임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
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 12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담임 소진우 목사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 사장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TS 칼럼리스트
백석TV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

대한예수교
장 로 회 향기로운교회

표어 :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요16:16)

담임 정일량 목사

H G I R O U N  C H U R C H a

대한예수교
장 로 회 (합동복음)총회

총회 :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8가 59-1 
문성빌딩3층 303호

☎ 02)2632-4463    H.P 010-7405-9191

곽동훈 목사
(행복의집 원장)

총 회 장 곽동훈목사

김기섭목사

정은섭목사

장백향목사

한창현목사

서정일목사

전희권목사

박종숙목사

곽인숙목사

강정자목사

총 회 장

부 총 회 장

서 기

부 서 기

회 록 서 기

부회록서기

회 계

부 회 계

총 무

성탄과새해축 성탄과새해축

어느 날 자잘한 물건을 팔러 시내로 가던
사막의 교부 아가톤이 길가에서 두 다리가
마비된 지체부자유자인 한 남자를 만났다.
그가 어디를 가느냐고 묻기에아가톤 교부

는“물건을 팔러 시내에 갑니다"라고 답했
다. 남자는“나도 데려가 주시오" 라고 부탁
했다. 
그래서 아가톤은 그를 업고 시내로 갔다.

장애가 있는 남자는 아가톤에게“당신이 물
건을 파는 곳에 나를 내려주시오" 라고 말
했다. 그는 그렇게 해 주었다.
물건 하나가 팔리자 남자가“얼마에 팔았

소?" 라고 물었고 아가톤은 값을 말해 주었
다. 장애가 있는 남자가“나한테 빵을 사 주
시오" 라고 해서 그는 빵을 사 주었다.
아가톤 교부가 두 번째 물건을 팔자 이번

에도 그 남자는“얼마에 팔았소?”라고 물
었고 그는 값을 말했다. 
그러자 남자가“나한테 이것을 사 주시오

" 라고 해서 아가톤은 사 주었다. 물건이 다

팔려 아가톤은 떠날 채비를 했다.
남자가“돌아가시오?" 라고 물었고 아가

톤은“예"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남자가“부탁이니 나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도로 데려다 주시오" 라고 말했다.
아가톤은 다시 그를 들쳐 업고 그 자리로

데려다 주었다.
그때 장애가 있는 남자가 말했다.
“아가톤, 당신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
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오."
아가톤이 눈을 들어보니 그 사람은 온데

간데 없었다.
장애가 있는 그 남자는 주님의 천사였다.

<자료제공 김인숙 님, 

자료출처-헨리 나우웬,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하루 한단 기쁨으로
영성의 길 오르기*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되
사람을 정죄하지는 마십시오.<연>

배척에서포옹으로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곽순종 목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 .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환영)

수요기도예배

영락원예배

목요치유예배

새벽기도회

중보기도모임

오후8:00

오전9:00

오후8:00

오전5:00

월오후10:00

오전09:30  11:00    

오후3:00                

오후1:30                

오전9:00               

오전11:00               

주일오전예배

영락원예배

주일3부예배

청소년부예배

주일학교예배

예/배/시/간/안/내

대/한/예/수/교/장/로/회향기로운교회
☎032-814-7720 / 팩스 032-714-3131 010-9450-7591

주소:인천광역시연수구청학동502-1(향기로운빌딩9층홈페이지http://hgioun.onmam.com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성탄과새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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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우 목사 2010년-2012년 성회일정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극동방송칼럼리스트
·백석TV칼럼리스트
·지저스타임즈 사장
·CTS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8월

2-5     수도산기도원(이영이 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9~12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6~18   경성교회(이정근 목사)  
23~25  진접오남지역 연합성회(이원경 회장)
26       양평금식기도원(엄기호 원장)
26~27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0~9.1 푸른초장교회(김홍렬 목사)

2010년 9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6~8     퇴계원장로교회(김동권)
13~16 교단총회
15       정동교회(백현기 목사)
20~24 인도선교집회(벵갈로)
26~28 성산성결교회(안성기 목사)

2011년 9월
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5~9 온누리복음화협의회(엄기호 총재)
12~15 몽골 할렐루야 교회(전 용 목사)
18             성인교회(이현국 목사)
19~22 교단총회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6~28 성은교회(지동수 목사)

봄철축복대심방

2010년 10월

3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4~6     서북교회(배경락 목사) 
8 한얼산 기도원(이영금원장)
11~12 정기노회
12~14 주영광교회(김상옥 목사 )
16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17~20 동서울 성현교회(라계동 목사)
22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4 주님의 교회(양한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5~27 초대교회(이종화 목사)
28일 찬양이넘치는 교회

(김향주 목사)

2010년 11월

1~3     신천장로교회(강형규 목사) 
8~10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15~17 수원평안교회(김완구 목사)
22~24 평강교회(김기정 목사)
26 소망기도원 (연인애)

임마누엘수양관 (이수영 원장)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9~2    00선교지방문

2011년 3월

7~10    성석교회(편재영 목사)
13~16    월계성도교회(김봉하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1      온누리교회(조민환 목사)

2011년 2월

31~4    캄보디아 선교대성회
6       효창중앙교회(최복태 목사)
7~9     술산반석교회(김형진 목사)
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4~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0   한강중앙교회(최창규 목사)
21~23   미수교회(전웅구 목사)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7~3/2  원당소망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1월

1/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5     동탄사랑의교회(이주훈 목사)
7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9~15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13      감리교단 제직세미나
16~19   성마을교회(권동희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4~7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010년 12월

3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6~8   예수비전교회(김승엽 목사)  
13~15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24 00선교지방문
26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7~29 논곡제일교회(소돈영 목사)

2011년 7월
4~6     새영교회(이영근 목사)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1~15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18~21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3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5~27 원주벧엘교회(김경호 목사)

2011년 4월

4~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7~9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0~12  정기노회
12~14  장선교회(이광규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8~20  내곡교회(함형민 목사)
25~27  신갈장로교회(이광수 목사)

2011년 5월

2~4      서울서지방여전도연합성회
9~12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무열 목사)
24~25 남양주기독교연합성회(회장 이정근 목사)
31~6.3 선교지방문(노회선교위원회)

2011년 6월

6~8 소망큰교회(이용찬 목사)
13~17 선교지 방문
17(금)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0~22 생명나무교회(성낙근 목사)
26~7.2 심야특별기도대성회

2011년 11월

3 베데스다기도원 (허영혜 원장)
7~9 반석교회(이종현 목사)
14~16 주안성결교회(진영학 목사)
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1~24 주님의교회(김연경 목사)
2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0 서광교회(김창수 목사)

2011년 8월

1~4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5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5~18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2~25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3 오산리 금식기도원
29~9/1 도곡산기도원(양예자 원장)

2011년 10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5 양주 비젼교회(김학현 목사)
10~12 진건, 퇴계원기독교연합성회

(박건익 회장)
13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7~19 은천교회(허세동 목사)
23~2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27 오산리 금식기도원
28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1~11/2 광능래교회(김상용 목사)

2011년 12월

5~7 성광교회(유인덕 목사)
8 성산수양관(윤호균 목사)
12~16 인도 선교 집회
19~22 소망영성원(연인애 원장)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6~28 반석중앙교회(이명구 목사)

2012년 1월
6            오산리 금식기도원
2~4        천성교회 (김 영 목사)
9~12      도곡산기도원(양애자 원장)
16~18    신광교회(정규호 목사)
23~26    광은기도원(김한대 원장)
30~2/1   흰돌교회(송우종 목사)

2012년 2월

2            양평 기독교연합회 연합성회
6~8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3~15    신갈장로교회(이광수 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주 목사)
27~29    선한이웃교회(정은호 목사)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의 씨를 심고
돌아온 정기환 목사와 목회자 일행,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준비해간 컵
라면을 먹어가며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지난 11월 28일(월) 부터 12월 2일

(금)까지 5일간 아프리카의 부룬디
(Burundi)및 르완다(Rwanda) 선교여
행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번 선교
여행은 <아프리카의 중심에 구원의
방주>라는 주제를 정하고 대표강사
정기환 목사(세계원주민선교회 회장,
전원중앙교회)를 비롯해 김남수 목사
(영은교회), 윤순희 목사(사랑의 순
복음 교회), 이해숙 목사(우리들의
교회)가 주강사로 나섰으며, 아울러
통행취재를 맡은 김애림 자매(우리들
의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며 아프리
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
여 길지 않은 여정을 가졌다.
부룬디와 르완다는 한국에 잘 알려

져 있지 않은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나라들이다. 한국과의 시차는 7시간으
로 우리나라 보다 7시간 느리다. 면적
도 대한민국의 30%도 되지 않는 (대한
민국 99,720㎢, 부룬디 27830㎢, 르완다
26338㎢) 매우 작은 나라들이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통치와 내전을

겪은 나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작은
나라이자 많은 상처를 간직한 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세계가 놀랄
만큼의 복음화와 경제적 성장을 이루
어 냈듯이 부룬디와 르완다에 말씀이
전파됨으로써 아프리카 중앙에서부터
전 아프리카로 부흥과 경제적 발전이
퍼져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나
라를 이번 선교지로 선택하게 되었다.
11월 28일 월요일, 인천공항에서

집결한 선교팀은 이번 선교여행을 통
해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
기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란다는 기도 후 선교를 위한 여정
을 떠났다.
오후 6시, 선교팀을 실은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선교팀은 약
16시간 30분 정도에 이르는 긴 비행
을 통해 태국의 방콕(약 5시간 30분
소요)과 케냐의 나이로비(약 9시간
30분 소요)를 거쳐 드디어 부룬디 부
줌부라 공항(약 1시간 30분 소요)에
도착했다. 중간 중간 경유하는 시간
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부터 도착까지
는 총 35시간 40분 정도가 걸리는 매
우 긴 여정이었다.
도착한 시간은 현지(부룬디) 11월

29일 화요일 12시 40분(한국시간 29
일 19시 40분). 부룬디에는 비가 내리
고 있었다. 그러나 선교팀을 환영하
기나 하는 듯 공항에서 비자 수속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자 맑은 하늘로
바뀌었다. 비자수속과 방콕에서 수화
물과 함께 탑승을 저지당해 화물로
운송했던 짐이 분실되어 분실신고를
위해 공항 밖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김석수 선교사

와 현지 목사, 선교사들과 합류하여
먼저 부줌부라의 호텔에 짐을 풀었
다. 쉬는 시간도 잠시, 간단한 식사만
마친 후 서둘러 이번 선교여행의 첫
목적지인 아가페 교회로 발걸음을 옮
겼다. 아가페교회는 사랑의 순복음
교회(윤순희 목사)의 한 신혼부부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하여 헌당한 교
회이다.
선교팀은 하루가 넘는 먼 길을 쉬

지 않고 날아왔음에도 모두들 한국에
서 날아온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성도들을 생각하며 피곤을 잊었다. 부
룬디는 산악지형이 많기 때문에 부줌
부라에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산과
산을 넘어 구불구불한 길을 달려가서
야 아가페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가는 도중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
났다. 교회로 이동하던 두 대의 차
중, 뒤 따라가던 한 대의 차 앞에 갑
자기 사람들이 막아섰다. 깜짝 놀라
차를 세웠는데 갑자기 차 바로 옆에
서 큰 나무가 쓰러져 내렸다. 나무를
쓰러뜨리면서 차로 떨어질까 봐 사람
들이 막아섰지만 막상 나무는 차 쪽
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무를 지지
하고 있던 흙이 직각 아래로 무너져
내리면서 차에 타고 있던 일행은 아

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았다.
바로 쓰러졌다면 차를 나무가 덮

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또
현지 선교사의 도움으로 선교팀이 잃
어버렸던 가방을 찾았다는 반가운 소
식도 들을 수 있었다. 교회 어귀에
도착하니 큰길에는 아가페교회 성도
들이 꽃과 나뭇가지를 흔들며 반갑게
손님을 맞이했다. 차가 더 이상 들어
갈 수 없어 나머지 길은 걸어가야 했
다. 서둘러 달려왔지만 벌써 오후 5
시(현지시각). 끈적끈적한 붉은 진흙
이 선교팀의 신발에 달라붙고, 비가
온 뒤라 미끄러워 조심조심 걸어야
했지만 선교팀은 걸음을 재촉했다.
전기가 없는 아프리카에서는 해가

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빨리 행사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
다. 교회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
여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교회에 도착한 뒤 바
로 30여분 정도의 정기환 목사와 윤
순희 목사의 설교가 진행되었다. 설
교는 한국어를 현지 사역 선교사가
영어로 통역, 현지 선교사의 현지 언
어 통역 2번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
후 행사는 헌당식, 선물증정, 안수기
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선물증정을 하는 시간 이미 어두
워졌다. 선교팀은 다시 3시간을 되돌
아 와야 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7시 30분 쯤 숙
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선교팀은 숙
소로 돌아온 후 교회에서 손님들을
위해 마련했던 보내온 염소고기로 간
단히 저녁식사를 했다. 그렇게 하루
가 무사히 지나갔다.  <다음호에 이
어집니다.>

JTN방송 동행취재 / 김애림 자매

부룬디 아가페교회 선교탐방

지오(지구촌오지)교회건축행전

아프리카부룬디, 르완다 2011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 주
간 필리핀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일 새벽 4시에, 나와 선
교 단원들(박인숙 사모, 장정훈 강도
사, 박정희 전도사, 권순상 집사, 민영
기 신학생, 이신기 찬양대원, 김진환
목사 등 8명)이 주사랑 교회에 모여
몇몇 성도들과 함께 합심 기도 후 출
발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7시 30분발
비행기에 탑승하여 마닐라공항을 경
유하여 목적지인 세부 디플로맷 호텔
에 늦은 오후에 도착했다. 
필리핀이 지리적, 환경적으로 생경

스럽지 않은 것은 나에게는 이번이 두
번째 선교 여정이기 때문이다. 첫 번
째 필리핀 선교여정에서도 우리 주님
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어 피델 목사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
으셨기에, 이번 2차 선교여정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이라 확신 하였다. ‘선교는 우
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
하신다.’라고 나는 믿는다. 
세부는 필리핀 중부에 위치하는 섬

이다. 비사얀 언어를 사용하며, 역사적
으로 스페인의 400년 지배의 영향으로
서반아어가 뿌리 깊이 잔존하며, 미국
의 40여년 지배로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일본으로부터 6~7년의 지
배를 받은 필리핀은 역사적 상처를 품
고 있는 듯하다. 세부시는 마치 한국의
부산시와 비슷하다. 세부와 주변지역
의 인구는 약 1,500만 명이 거주하며
동일한 비사얀 어를 사용하는 마닐라
다음 두 번째 큰 지역의 도시이다.   
영적으로는 필리핀이 어둠의 땅이다.

물론 지역 교회들이(개신교 9%) 주의
일을 하고 있고, 현지에 파송된 선교사
들이 필리핀 선교에 고군분투하고 있
는 것이 주님의 기쁨 이지만 뿌리 깊은
카톨릭의 세력(83%)아래서 영적 전쟁
을 하는 데는 미약한 형편이다.   
나는 이번 2차 필리핀 선교 여정을

통해서 주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
어 필리핀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진
리 말씀의 권능에 사로 잡혀 말씀이
이끄시는 데로 순종하는 바알에게 무
릎 꿇지 않는 순결한 교회요, 용사 같
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영적 어둠을 물리치고 흑암에
앉은 많은 필리핀 영혼들을 구원하길
주님께 간구한다.
이번 필리핀 세부지역 선교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필리핀 목회자와 교
회 지도자들을 위한 요한계시록 강해
세미나를 인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
부지역 교회들의 연합 집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때에 따른 주님의 말씀을
증거 하는 것이다. 특히 나에게는 이번
집회에서 영어로 주의 말씀을 증거 해
야만 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나는 그 일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배부할 영어로
쓴 요한계시록 강의안을 스프링 북으
로 만들어 약 80부를 가지고 갔다.
목회자 및 교회지도자 세미나 첫 날

75명이 넘는 주의 종들이 참석 했는데,
그중에 필리핀의 주의 종들이 다수였
고, 소수의 나이지아 선교사 미국인들
과 미국인 평신도 지도자 한 분도 참
석하였다. 한국에서 가지고 간 간식과
차를 나누며 요한 계시록 말씀을 기쁘
게 사모하여 받았다. 나는 영어로 말씀
을 증거 했고, 아기야 박사(임마누엘
신학교 총장)가 세부 현지어인 비사얀
어로 통역했다.(필리핀 국어는 따갈로
어이다.)
아기아 총장은 탁월한 통역과 유머

러스한 말투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
주었다.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로 많은
주의 종들이 신학사상의 잣대들을 버
리고 요한계시록의 비밀들을 성경 말
씀 그대로 증거 할 때, “에이 멘”, “에
이 멘”으로 받으며, 때로는 박수를 치
며 말씀에 푹 빠져들어 갔다. 첫째 날
세미나가 끝나고 몇 명의 주의 종들이
질문을 쪽지에 써서 강단에 올렸다. 답
변은 다음 날 취합해서 한 번에 하기
로 했다. 통역에 수고한 아기야 총장에
게 나의 영어 저서인 「THE
REVELATION」,「DANIEL」과 홍삼차를
선물했다. 
세미나 둘째 날 세미나에 통역이 늦

어졌고, 한 필리핀 목사님이“장한국
목사님이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진행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했
고, 다른 목사님들이 모두 박수로 동의
해서 나는 통역 없이 요한계시록 말씀
을 증거 하기 시작했다. 말씀이 증거

되는 동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계속해
서 들어 왔다. 의자가 부족해서 계속
보충해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다.
100명이 넘게 참석했다. 둘째 날에는

세부지역 총회장인 단떼 목사님도 참
석했다. 통역 없이 증거하다 보니 요한
계시록 9장까지 쭉 나가게 되었고 세
미나 분위기도 좋았다. 
예를 들어 강의 분위기를 간단하마

설명해 본다면,  요한계시록 8장
10~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
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
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삼분의 일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
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말씀을 강해 할 때에‘큰 별’이 오늘
날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가 타락함을
계시한다. 라고 했다.
그 예로 빌리그래함을 예로 들었다.

그는 천주교의 구원과 개신교의 구원
이 같다고 증거 했고 카톨릭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변질된 것이다. 이
것이 큰 별이다. 우리는 분별해야만 한
다. (We should distinguish these.)라고 힘
주어 말하게 되었다. 그러자 주의 종들
이 이구동성으로‘에이 멘’으로 받았
다. 요한계시록 9장까지 강해를 마치
고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주었고, 모두
답변에 대해‘아멘’으로 받았다. 단떼
총회장에게도 나의 저서들과 홍삼차를
선물했다. 아기야 총장과 주의 종들이
요한계시록 남은부분을 다음에 또 방
문해서 연강해 줄 것을 요청 했고, 나
는 하나님이 허락 하에서 가능하다고
답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치면 다
니엘서 강해로 연강 연강을 해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필리핀 주
의 종들의 사모하는 열망을 하나님의
주권 섭리적인 특별 역사로 확신 했다.

장한국 목사 해외선교 기행문은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마치면서
장한국 목사 외 주사랑교회 7명 선교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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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초대형 교회로 로스앤젤
레스의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
는 유리 1만664장으로 외벽이 장식
되어 있고 내부에는 세계 최대 파
이프오르간이 설치되었으며 이 교
회 건물이 1980년에 2000만불에 완
성되어 화려한 예배당뿐만 아니라
자동차 극장형 예배, 30년간 수많
은 시청자를 모으고 있는 주간 TV
설교‘능력의 시간(Hour of Power)’등
으로 미국 개신교의 아이콘으로 불려
왔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톨릭에 팔리게 됐다. 교회 세
습에 따른 반목과 불화가 화근이 되었다고들 한다.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샌타애나 연방 파산법원

은 가톨릭교회 오렌지카운티 교구를 수정교회 건물 인
수자로 확정했다. 
인수 가격은 교회에 딸린 부동산 일체와 교회의 채무

를 대신 떠안는 것 등을 합쳐 5750만 달러(약 650억원)
로 알려졌다. 한때 출석 교인이 1만 명이 넘던 이 교회
가 설립자 로버트 슐러 목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주교에 팔렸다고 하는 것은 이

미 예측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교회 이름
을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라고 Church를 사용하지
않고 천주교 주교좌에서나 사용하는 Cathedral을 사용했
을 때부터이다.
이는 아마 슐러 목사님 자신이 천주교의 교황처럼 되

고 싶은 마음에서였는지 아니면 천주교에 팔릴 것을 내
다 본 것일까?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 교회들 중에서
5750만불의 돈이 없어서 천주교에 넘겨야 했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 수정교회의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면서
왜 우리나라의 교회가 걱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일부 교회는 대형화를 넘어서 초대형교회로 치
닫고 작은 교회들은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
이지 않는다. 우리는 성탄절이 가까워 오는데 한기총이
니 제법 큰 교회들의 아직 풀리지 않은 일들로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데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라
하며 영광 돌릴까? 그저 입술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기독교의 이미지는 손상되어 회복될 기미가 보이

지 않는다. 언젠가는 한국의 대형교회 중에서 수정교회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점차 카톨릭 교
인수가 늘어나는 것과 연관시키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교회의 대형화보다 건
강한 교회를 가꾸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큰 몸집이 아닌 건강한 몸집이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큰 성전 값진 성전, 성전건물 자체를 주님이 원

하셨다면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 그대로 남
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7개의 초대교회가 전 세계에 복
음을 전하면서 그 기둥만 남아 있도록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평소에도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다. 이제 12월로 접어들어 가는 해를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할 때이다. 진정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믿는지 ...

대한예수교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임마누엘 영성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 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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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운전
기사 공모씨 등 4명이 선관위 홈
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하여 10.26
재보선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를
약 2시간 정도 마비시킨 일로 전
격적으로 신속하게 구속되었다.
모처럼 법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
을 보면서 속이 좀 시원함을 느낀
다. 범죄행위는 그 누구를 막론하
고 엄정한 법집행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정의감이 죽
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신속함을 보이는

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의
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안에서 최
루탄을 터뜨린 민노당 김선동 의
원과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사
건은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정의감은 상실을 넘
어 절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와 후자의 사건은 모두 민주
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서 별반 다른 것이 없음에도
말이다. 기껏 한다고 해보아야 지
하철 막말 임신부에게 분풀이하
는 정도가 되었다. 
“국민의 울분을 표한 것”“국

민이 흘리는 눈물, 의원들도 흘리
게 한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전 국민을 설
득할 만큼 한미 FTA가 나라를 팔
아먹는 것인지 국회의장도 여당
도 야당도 이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오히려 민노당에서는
그를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렇
게 되면 여야가 짜고 치는 놀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당면한 시국사태를 놓고

모 방송국의 토론장에서 한 변호
사는 종로경찰서장이 폭력을 당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경찰이 왜 정복을 입고 시위대
안으로 들어와 폭력을 유발했느
냐”라는 것이다. 결국, 자작극이
라고 몰아간다. 이는 말장난이다.
경찰이 정복을 입고 경찰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입지 않
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가 정복을 입은 것은 경찰임
을 확실히 알리기 위함일 수 있고
또 다른 유언비어를 막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시위대를 향
해 외쳤다. “나는 지금 연설하고
있는 저 국회의원을 만나러 간
다.”그 말을 듣고서도 시위대는
그를 에워싸고 폭력을 행사했다.
생각해 보라 만약 그가 정복을 입
지 않았다면“우리는 그가 경찰인
줄 몰랐다.”를 뛰어넘어“그는 프
락치이다. 시위대를 자극하여 폭
력시위를 유발하고 더 강경한 진

압을 하기 위한 경찰의 술수다.”
그 외에도 어떤 말장난이 있을지
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다. 

말장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다. 물대포가 도마에 올랐다. 추
운 겨울에 물대포는 인권유린이
라는 인권위의 유권해석이 있었
든지 아니면 여론에 밀렸던지 경
찰은 물대포를 자제하고 있다. 그
런데 이 물대포에 대해 한 야당
의원은 신들린 듯 정부 여당을 비
난하고 나섰다. 마치 죄 없는 국
민을 향해 큰 범죄를 저지른 듯한
말투의 공격이 이어졌다. 사회자
가 시위대가 질서를 지키고 있는
데도 물대포를 쏘던가요? 하고 물
었다.

야당의원은 해산명령을 수차
례 하더니 갑자기 물대포를 쐈다
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왜
죄 없는 국민이 물대포를 맞아야
하나 내가 대신 맞겠다며 다음날
은 맨 앞에 서서 시위했는데 물대
포를 쏘지 않더라고 했다. 그 말
이 사실일까? 국회의원이 시위자
들 앞에 서서 선동하고 거리로 쏟
아져 나오게 하고 물대포를 유인
하고 결국 물대포를 쏘니 인권유
린이라고 항의하는 말장난은 아
닌가? 

이런 말장난은 어제오늘의 일
이 아니다. 그것은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었기에 인류의 역사와 함
께 시작된 것이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심판을 받기까지는 함께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말장난
의 최초 인물은 뱀의 가면을 쓴
타락한 천사였다. 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하신 말
씀을 모를 리 없는 너무나 영특하
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중 하나
였다.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한
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라 하시더냐?”이는 고도의 심리
전으로 하와의 여린 마음을 찔러
생각을 혼란케 하는 말장난이다.
하나님을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이는
말이다. 여인은 하나님을 편들어
말한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
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

씀에 너희
는 먹지도
말고 만지
지도 말라
너희가 죽
을까 하노
라 하셨느
니라.”
여인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더하였을
뿐 아니라 말씀을 변개하기 까지
했다. 사탄의 말장난에 휘말린 것
이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과 죽을
까 하노라는 말은 하와가 지어낸
말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왔
을 때 아담은 이 여인과 함께 영
생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맨 먼저 선악과 앞으로 하와
를 데리고 가서“모든 열매를 먹
되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됩니다.”그러자 여인이 열매
에 손을 대면서“왜요? 이렇게 보
기 좋은 열매인데...”아담은 깜짝
놀라면서“만지지도 마세요.”다
시 하와는 반문한다. “왜요? 사랑
하는 나의 남편이여!”아담은 대
답한다.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와의 대답은 어쩌면 아담에
게서 들은 말일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랬기에 아담은 하와와 사탄
의 대화를 들으면서 일의 결과에
대해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있었
을 것이고, 그랬기에 실과를 따먹
고 당장 죽지 않은 하와를 보고는
그가 건네주는 열매를 의심 없이
받아먹었을 것이다. 둘이 공범이
되었고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의
저주를 함께 받은 것이 아니겠는
가? 

여인의 여린 마음의 빈틈을 비
집고 들어온 사탄은 이제 대놓고
말장난을 한다. “너희가 결코 죽
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
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
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
나님이 아심이라”하나님을 극도
의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이는 말
이다. 그러나 이미 사탄의 말에
맛이 간 여인이 그 말에 혹하여
다시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
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
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
만지기만 해도 독이 올라 죽을 것
이라며 보기도 싫었던 나무이었

는데 말이다. 말장난에 시각이 달
라지고 생각이 바뀐 것이다. 

이런 사탄의 말장난에 놀아난
하와 그리고 함께한 아담은 타락
의 늪으로 떨어진 것이다. 타락한
인생은 이제 사탄의 말장난을 전
수받았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동생을 죽이
고 이를 추궁하는 하나님께 오히
려 이렇게 대들기까지 한다. “내
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
우를 지키는 자니이까?”적반하장
이 유분수다. 그가 살인의 흔적을
감추었기에 하나님을 속일 것으
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증거를 들이
대자 그는 비로소 자복한다. 사람
은 증거를 내밀기까지는 딱 잡아
떼고 말장난을 하려는 습성을 가
지고 있다. 하늘에 대고 맹세도
하고, 서류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워 거짓증인을 만들
어내기도 한다. 심지어 네가 보았
느냐, 증거를 대지 못하면 법적조
치를 하겠다는 등 협박하기까지
한다. 가인의 모습이다. 성도들은
성경에 대고 맹세하고, 목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도 한다. 그
런 수많은 목사의 말장난이 들통
나는 바람에 한국교회는 젖을 담
고 있다. 

축구선교를 위해 32억 원을 썼
다고 주장은 하면서도 그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해 결국은 징역
4년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목사가 있다. 판사가 그 목사를
훈계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오늘
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이뤘다.
이런 경우 본인과 교회를 동일시
하거나 교회를 본인 소유로 잘못
생각하는 일이 많다. 피고인이 초
창기에 자신의 사리사욕을 앞세
웠다면 지금처럼 훌륭한 교회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분열된 교회를 추스르고
정상화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지 성찰하기 바란다.”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나무란
것이다. 목사가 특별은총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 해야
할 말을 거꾸로 사회의 일반은총
의 양심으로 부터 듣고 있다는 것
은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라 할 것이다. 말장난이 난무한
시대이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 사
회야 오죽이 여북이겠는가? 교회
의 지도자들부터 말장난을 그치
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강단
에 서기가 부끄럽지 않게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2011 성탄절과기독교

시 론칼 럼

최순길 목사
(수목원교회)

코닷천헌옥목사

교묘한말장난에무너지고있다
경찰이정복을입고경찰업무를하는것은당연한것어느 추운 겨울, 함박눈이 몹

시 내리는 성탄절 날이었습니
다.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
아가며 아내는 계속 의심을 토
해 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난 아무리 믿으
려 해도 믿을수가 없어요!”남
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
설명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
다. 집 문앞에 이르러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 왔습니다.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

여 먹이를 얻지 못해 집 문 앞
에 비실비실 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 먹
이를 가
져와서는
새들에게
던져 주
었 습 니
다. 그러
나 새들
은 아랑
곳 하지
않고 푸
드득 하며 날아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실망하여“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는 것이 아
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
들은 굶어서 얼어 죽는다
구......”새들이 사람의 말을 들
을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날
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뜻을
어떻게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겠
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뇌리에 번쩍 무엇인가 스쳐 갔
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
에게 계속 사랑을 배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께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
신 것이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 하셨던 거야......”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집안으
로 들어가 기도하였습니다.“말
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
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출처/낮은 울타리 중에서

‘성탄절 밤의이적’

“12월4일20개국WMM 출범, 

세계선교사파송주일선포”

“12월4일20개국WMM 출범, 

세계선교사파송주일선포”

“12월4일20개국WMM 출범, 

세계선교사파송주일선포”

“12월4일20개국WMM 출범, 

세계선교사파송주일선포”

“12월4일20개국WMM 출범, 

세계선교사파송주일선포”

“12월4일20개국WMM 출범, 

세계선교사파송주일선포”

“12월4일20개국WMM 출범, 

세계선교사파송주일선포”

“12월4일20개국WMM 출범, 

세계선교사파송주일선포”

“12월4일20개국WMM 출범, 

세계선교사파송주일선포”

“12월4일20개국WMM 출범, 

세계선교사파송주일선포”

“12월4일20개국WMM 출범, 

세계선교사파송주일선포”

“12월4일20개국WMM 출범, 

세계선교사파송주일선포”

“12월4일20개국WMM 출범, 

세계선교사파송주일선포”

“12월4일20개국WMM 출범, 

세계선교사파송주일선포”

축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시96:6~9)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
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교회학교 예배안내

예 배

새 벽 기 도

주일 1부예배

주일 2부예배

주일 3부예배

주일 4부예배

주일 5부예배

수요기도예배

각구역별예배

시 간

매일새벽 5:30     

주일오전 7:30  

주일오전 10:00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00    

수요일오후9:00   

각구역별지정시간

장 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각구역별교우가정

비 고

성경강해

열린예배

특별예배로드려질수있음

청년예배

철야기도회

매월마지막주는연합예배

부 서 별

유 치 부

유 년 부

소 년 부

중 등 부

고 등 부

청 년 2 부

청 년 1 부

시 간

주일오전11:30   

주일오전 9:00  

주일오전 9:00 

주일오전11:30

주일오후 9:30

주일오후 4:00

주일오후 4:00

장 소

본당지하1교육관

본당지하1교육관

별관교육관

별관교육관

별관교육관

본당

본당

대 상

취학전아동

초등학교1~3학년

초등학교4~6학년

중학생및동급연령

고교생및동급연령

19~24세미혼

25세이상미혼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10-9 
대표전화 : 031)384-7408  부목사실 : 384-9744, 385-8933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축 성탄과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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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종진 목사

필리핀(Philippines) 선교사 세미나 및 원주민성회
대전 찬양의교회(이부중 목사) ☎ 010-5685-1691
인천 송도성령교회(조강원 목사) ☎(032)834-8291
부천 세계치유선교센터(원장 민충만 목사) ☎(032)329-9182
인천 명성교회(박명순 목사) ☎ 010-6422-7941
서울희망교회(김용국 목사) ☎(02)313-0691
주최: 복지선교연맹 전국장애인돕기(회장 김성수 목사)
강남 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2683-4202
김포제일교회(김동청 목사) ☎(031)984-2939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목회실천연구원(원장 피종진 목사)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종인 목사)장
소 : 남서울중앙교회 ☎(02)3411-9191
광주 임마누엘교회(서채석 목사) ☎(031)711-7888
부산 JS TV 위성방송센터 연합성회
(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국민대상 시상식(국민일보)
이애라글로벌찬양율동신학원(원장 이애라 목사, 운영위원장 피종진 목사)
장소: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
전국 목회자 자녀세미나(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장소 : 오산 성은동산(원장 장재효 목사) ☎(031)611-3397
홍성 송촌교회(백석현 목사) ☎(041)632-8166
남서울중앙교회(피종진 목사, 여찬근 목사) 
송구영신 축복대안수기도회 ☎(02)3411-9191

1(목)~ 2(금)
3(토) 오후
5(월)~ 7(수)
8(목) 저녁
8(목)~10(토)
10(토) 오후

12(월)~15(목)
16(금) 오전
16(금) 오후
19(월) 오전

19(월)~21(수)
22(목)~23(금)

23(금) 오전
26(월) 오후

27(화) 오후

27(화)~30(금)
31(토) 저녁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남서울중앙교회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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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좋은 날, 귀한 날에 주
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멍에를
하나 더 짊어집니다. 한편으로
는 기쁘기도 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부담감을 한꺼번에 받습
니다. 그 동안 본 지저스타임즈
와 JTN 방송을 위해 많은 분들
이 밑거름이 돼 주셨고 특히
발행인이신 정기남 목사님께서
는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외롭
게 극복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짐을 조금
이나마 나누어지게 된 것은 좋
은 동역자 되신 여러분들과 함
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 광

야의 입술이 되는 언론의 한
모퉁이의 작은 역할을 담당하
고자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수많은 기

독교계의 언론들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축복이기도 합니
다. 이 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서 원하시는 분명한 색깔을 가
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억되는 그리고 필요성
을 느끼는 지저스 타임즈가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
하여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의 주문을 받습니다.
첫째로는 기독교 언론의 표준
이 어디인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지저스 타
임즈요, JTN방송이라는 고백
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풍파에 휩쓸리지 않
으면서도 자리를 뚜렷이 지킬
수 있는 펜의 흔적을 남기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둘째로는
지구촌을 품을 수 있도록 지경
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한국
은 지금 모든 면에서 떠오르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어
느 곳을
가도 한
국인처럼
부러움을
사고 있
는 나라
는 발견
하기 쉽지
않을 것입
니다. 안
방극장을 비롯해서 K팝 음악,
음식, 심지어 지형적으로 제주
도까지도 만방에 알게 해 주시
는 축복의 환경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동방의 한 변방, 실로 이름

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나라에
서 이제는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
방에 자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
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싣고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정론
지가 될 수 있도록 마당발이
되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 더 거룩한 욕심을 부려
본다면 바탕을 좀 더 든든하게
다져 보는 것입니다. 밑거름이
없다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닦아 온 인적, 외적 인프라
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일
꾼들을 다양성 있게 영입하고,
틀이 잡힌 모양새를 가지고 견
실하게 발행되는 신문이 되도
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모
로 이끌어 주신 선배 언론인들
그리고 지켜 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 이름도 없이 수고
하며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과 JTNTV인
터넷 신문방송(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은 11월 25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전원
중앙교회 정기환 목사(웨스트민
스터신학교 학장)를 제2대 이사
장으로 추대하고 취임감사예배를
드렸으며, 이사장 정기환 목사는
이사회를 열어 복음방송의 매체
인 신문사 발전과 문서선교를 더
욱 활성화해 나간다는 확고한 신
념아래 국내는 물론 많은 국가와
도시에 지사를 설립하고 인터넷
을 통한 문서선교에 힘써 나아간
다는 소신을 밝혔다.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인도로

창사 6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
배가 진행되어 예장(웨신)총회
총무 신언창 목사(상임이사)가
기도와 인도자의 성경봉독(마
3:1~12절)후 웨스트민스터신학
교 무용팀의 워십과 특송이 있
었다. 
이어 박인걸 목사(수주중앙교

회)는“기독교 언론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그는
언론의 역할을 구분하면 정보전
달의 기능, 사회비판의 기능, 여
론형성의 기능, 지지층을 대변하
는 기능, 특정전문분야의 성장촉
진의 기능, 문화전수의 기능, 대
중계도의 기능, 환경감시의 기능,
오락과 국민 건강을 위한 기능,
특정종교를 위한 기능 등 이 외
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다면서 언
론의 책임은 공정하고 객관적이
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

현의 자유를 보장 보호해야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
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
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공적
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
하고, 취재 보도 논평 등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언론의 책
이라고 했다. 
박인걸 목사는 또 기독교 언론

의 책임은‘사실을 전하며 공정해
야 한다면서 언론의 사명은 국민
들과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
시키며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해
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에도 다양한 매체가 있

는데 교단정론지, 초교파신문, 복
음주의입장의 매체와 이념적인
성격의 매체가 있다면서 사실이
라도 시각에 따라 다르게 독자들
에게 전할 수 있다고 보고, 언론
인의 신학적 입장과 이념적 성격

에 따라 의도성을 가진 보도는
독자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급기야는 한국교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기독교 언론은 공정해야
하고 사실이어야 하고, 진리를 외
치고 수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독교 언론의 책임은 선

교적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언론이 되라고 했

다. 지저스타임즈는 하나님이 기
뻐하는 신문방송, 한국교회를 대
변하는 좋은 신문사가 되기를 기
원했다.   
이어 JTN 신문방송 문서선교를

위하여 특별헌금시간을 갖고, 강
신숙, 임한나, 문수영, 정중환 목
사 등이 특별출연하여 색소폰 연
주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을 가
졌다.  
이어서 이재갑 목사(웨신총회

부총회장 / 세주부협 총재)의 축
사가 있은 다음, 신문방송 대표이
사 정기남 목사(세주부협 자문)
는 제2대 이사장으로 정기환 목
사(전원중앙교회/웨스트민스터신
학교 학장)를 추대하고 취임패를
증정했다. 아울러 제2대 이사장
정기환 목사는 중부권 지사장 박
양우 목사 (세계평화군단사관학
교 대전지역 학장), 상임이사 서
영웅 목사(퓨리탄신학대학대학원
총장), 장한국 목사(웨신총회 대
한노회 노회장)문서선교를 위하
여 물신양면으로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공로로 감사패를,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에게 공로
패를, 곽영민 목사를 사무국장으
로 위촉하고 패를 전달했다. 

이어 이사장 정기환 목사의 취
임인사가 있은 후 전원중앙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케
익절단식을 가짐으로 신문방송 6
주년과 이사장 정기환 목사를 축
하하고 박준민 장로(전원중앙교
회)의 축가가 이어졌다. 

아울러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는 해외 13개국 지사, 전국 20개
지사를 소개 하고, 본사와 지사를
위하여 합심기도를 가졌다. 

이날 발행인/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창사 6주년을 기념하고
정기환 목사 이사장 취임을 축하
하는 축전과 화환을 보내온 기독
교 각 단체, 언론기관, 정치인, 변
호인, 각 교단장, 총무, 대한기독
사진가협회와 구로경찰서 교경
(경목)협의회 회장 이춘복 목사
(남현교회), 경목실장 김수정 목
사(경찰교회)등을 소개했다. 아울
러 국내 각 지사와 해외 13개 지
사에서 화분으로 축하를 전했다.
특별히 참석한 내빈가운데는

코람데오닷컴 대표 천헌옥 목사
(고신총회 언론담당)와 참석한
교계지도자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
본지 상임이사)축도로 예배를 마
쳤다. 

취 임 사

제2대 이사장
정기환 목사

웨스트민스터신학교학장
부천 전원중앙교회 담임

빛과소금교회(이재갑,예장웨신
부총회장,서울 상계동)는 지난 4
일 해외 선교사 및 국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선교주일로
지키며 WMM을 출범했다. 이날
세계선교주일은 1부 순서로 전교
인을 20개국으로 나누어 각국 선
교팀장과 후원 선교사로 서약하
고 임명하였으며 오후예배에는
임원빈 선교사(남아프리카공화
국)가 참석한 가운데 남아공 선교
팀 헌신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빛과소금교회 당회장 이재갑

목사는“선교사로 가든지! 보내든
지! 돕든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그는 또“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건
너와 복음이 전파되어, 이 땅에
많은 피를 뿌리며 순교하여 오늘
날 같은 결실을 맺은 것처럼, 사
도바울과 같은 열심을 본받아 복
음의 빚진 심정으로 선교에 동참
하자”라고 피력하였다.

또한 이 목사는“점차 선교국
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매년 5
개국씩 단기선교 비전을 갖고, 현

지에 복음을 전하자”는 포부를 밝
히기도 했다. 빛과소금교회는 담
임 이재갑 목사가 서울 상계동에
개척을 시작하여 13년간 섬기면서
건강한 교회로 꾸준히 성장하던
가운데 1년 전부터 기도하던 중에
“선교와 나눔”으로 목회방향을 설
정하고, 따라서 그 첫 일환으로
세계선교회(WMM)를 조직하게
되었으며 그 대상국을 20개국으로
정하여 집중적인 기도와 후원을
다지게 되었다. 한편 빛과소금교
회 이재갑 목사와 성도들은 지역

의 소외계층과 빈곤층에게도 지
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나눔의

실천과 복음의 사명을 다하며 힘
쓰고 있다. 

지저스타임즈JTN신문방송창사6주년
제2대 이사장 정기환 목사 취임 가져

빛과소금교회 20개국 세계선교주일 선포
12월4일20개국WMM 출범. 해외선교사참석

선교사 파송예배 선포

취임패, 감사패, 공로패, 위촉패 전달, 

담임목사 정기환(D.Ed.,Th.D)

▷SBS방송설교안내: 라디오5분메시지, AM837, FM98.1 매주(목) 저녁8:55분
▷cbs 인터넷방송WWW.CBS.CO.KR 24시간청취가능
▷JTNTV방송지저스타임즈신문방송이사장(www.jtntv.kr www.cpj.kr)

주 소 : 420-866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2동579-5(전원마을)
사무실 : 032) 321-9101, 9102, 9109  전화설교152▷3927
홈페이지 : www.gardenchurch.org
교회동산 : 강원도양주군동면원당리산43-4번지

꿈(Dream) 
사랑(Love)

행복(Happy)이넘치는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전원중앙교회

대한예수교
장 로 회전원중앙교회

예수님의사랑을나누는곳, 
예수님의사랑안에서따듯한교제가이루어지는곳,

전원중앙교회의미래1.성장하는교회 2. 건강한교회 3. 아름다운교회

전원중앙교회는 †여러분을주님과동행하도록돕는교회입니다.
†여러분의가정과행복하기를소망하는교회입니다.
†행복한사랑이피어나는우리들의교회입니다. 

담임목사 정기환(D.Ed.,Th.D)

섬기는분들

† 파송선교사 : Johnny, Peligm(필리핀), 정구현(키르키즈스탄),박혜영(일본), 윤장락(호주), 안성희(태국), 방영순(대만), 이원철(캄보

디아), C국(Thomas 김)

† 협력선교사 : Nengzakhai(인도 Manipur) 외 12개국 24명 † 강도사 : 최병철 † 전도사 : 이화순, 김상혁, 곽정아, 윤신여

† 장로 : 표사종, 임철수, 김대중, 박준민, † 전도인 : 서승희 † 성가대지휘:손영자집사, 피아노:조은지, 키보드:서승희전도인)

▣ 베델성서대학 : 매주 토요일 오후8:30~9:30

가정같은교회↔교회같은교회

축 성탄과새해


